객체영어학습법  

제목 : 영어를 모델로 만든 컴퓨터언어, 그 컴퓨터언어로부터의 만들어진 영어 학습원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데, 컴퓨터 언어는 영어를 모델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컴퓨터 언어와는 다른 객체(Object)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컴퓨터언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5년부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모두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학습방법을 모델링이나 프로그램하는 과정의 미비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객체영어 학습법’인데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참교육을 지향하시는 선생님들만이 이해되실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유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좀 생소하시더라도, 대한민국 영어를 생각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새로운 각도에서 영어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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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의 역동성 

♠ 수많은 영어 학습법 

* 단어를 문장에서 외워야 한다. 

* 글보다는 말이 우선이다. 

* 문법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 문장을 의미단위로 끊어서 덩어리로 학습하여야 한다. 

*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 

* 생활 영어를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 상황 영어가 우선이다. 

* 소리 영어가 우선이다. 

* 문화의 이해가 우선이다. 

* 외우는 것이 최고이다. 

* 대의를 판단해서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영어 소설을 많이 읽어야 한다. 

* 영어 방송을 매일 들어야 한다.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영어 학습의 절대 시간이 짧다. 

*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하여야 한다. 

* 대입 수능 시험방법이 영어를 망치고 있다.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어 학습의 방법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어 현장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방법론들이 모두 바람직한 방법이라는데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한편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어가 정복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익히기 어려운 언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영어와 유사한 어족(語族)을 사용하는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영어를 쉽게 익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도, 다른 나라 사람은 일본어를 익히기 어려운 것과 유사하다하겠다. 이처럼 영어 학습에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불가사의하게 느낄 정도로 우리의 영어 실력 좀처럼 향상되지 않는 현상은 영어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영어와 우리말과의 언어적 유사성이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외국어 학습의 난이도는 모국어와의 유사성에 관련되며,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가 모국어와 유사하면 배우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 배우기 어렵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어려운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말과의 유사성이 적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어 학습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어 학습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말이 어떻게 영어 학습을 방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없는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언어의 유형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첨가어(additional language) 또는 교착어(affixing language) 

어근(語根)에 접사(接辭)가 결합되어 문장 내에서의 각 낱말의 기능을 나타내는 언어 (예 : 한국어) 

2. 굴절어(reflectional language) 또는 포합어(mixing language)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경우 단어 자체의 형태변화로 그 단어의 문법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 (예 : 영어) 

3. 고립어(isolating language) 또는 분석어(analytic language) 

낱말 자체가 전혀 굴절(inflection)이 없는 언어 (예 : 중국어) 

언어의 형태가 다르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다. 따라서 모국어와 다른 어족의 언어를 배운다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우리말과 어족이 다른 언어의 학습은 배우고자 하는 언어가 우리말과 어떻게 다르냐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말과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 모국어 습득과정 

어린이가 모국어를 익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언어의 유형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세 살 짜리 어린이가 부정문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안 밥 먹었어. 

안 잠 잤어. 

안 세수했어. 

우리나라 어린이는 위와 같은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었을 것이다. 즉 `안`이라는 부정어를 사용만하면 모든 문장이 부정문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세 살짜리 영어 사용국의 여자 아이가 의문문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한다. 

Is I can do that? 

Is Ben did go? 

Is you should eat the apple? 

Is the apple juice won`t spill?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여자아이는 위와 같은 의문문을 스스로 만들었을 것이다. 어떤 문장 앞에 `is`를 부가하면 그 문장은 의문문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여자 아이의 위와 같은 표현은 어린이가 일정한 언어 규칙을 만들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고안한 언어 규칙을 올바른 언어의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위 두 어린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는 문장을 단순히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을 위해 일정한 언어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는 그 유형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안`이라는 낱말을 문장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발견하고 위의 경우처럼 사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영어를 사용하는 아이가 `is`라는 단어의 변화보다는 문장에서의 위치를 정확히 사용할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위의 두 경우의 비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사용은 언어 규칙에 지배를 받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문장에서 단어의 형태변화보다는 위치를 사용하는 언어라는 언어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영어가 비록 굴절어일지라도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문장에서 단어의 위치를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어를 굴절어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고립어의 시각에서 우선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영어는 영어 학습과정에서 영어 감각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학습을 통해서 영어 감각이라는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어린이는 영어를 고립어의 시각에서 익히는 반면, 우리는 영어를 굴절어의 시각에서 학습하기 때문이다. 

♠ 언어의 규칙과 단순성 

학습자가 영어가 어렵다고 말할 때, 각 단어나 어구의 뜻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나 어구의 문장 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I, You, He, She`의 의미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I, You, He, She`가 다른 단어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영어는 이처럼 단어의 `의미`보다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영어는 반드시 문장에서 주어의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문장에서 주격 대명사의 `존재 이유`가 더 중요하다. 말하자면 주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의미적으로 마땅한 주어가 없다 하더라도 문장의 구조로 판단해서 적절한 주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문장에서 He 자리에 She를 사용하는 문제보다는 주어자리에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 

`영어 학습은 습득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영어의 학습에 있어서 습득이란 `의미`의 습득이 아니라, `규칙`의 습득을 뜻한다. 영어 학습에서 `영어의 회로` 또는 `영어의 엔진`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의미의 회로나 엔진이 아니라, 구조의 회로나 엔진을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영어 학습의 일차적 목표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규칙을 체득하는 일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모국어의 언어 규칙을 발견하고, 이러한 규칙을 이용하여 언어를 익히기 시작한다. 모국어의 문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어린이가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이용하게 되는 언어 규칙은 문법에 비해서 유치할 것이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언어 규칙의 단순함은 덧셈도 할 줄도 모르는 아이가 이를 이용하여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단순하다. 문법을 모르는 아이가 언어 규칙을 사용하여 언어를 구사한다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언어 규칙은 문법보다 단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말 간섭 현상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영어를 배우기가 어렵지만, 선천적으로 영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선천적 영어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영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모국어를 통해서 갖고 있는 언어 규칙이 영어의 규칙에는 잘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b`와 `v`음(音)을 처음에는 우리말 `ㅂ`음으로 듣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발음은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즉 영어 학습의 과정에서 우리말 규칙을 우리도 모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곧 `우리말 간섭 현상`이다. 

다음은 미국에 이민 간 성인들이 사용한 영어 문장이다. 이러한 문장들은 한국어로부터의 전이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예들이다. 

1) Today was really tired. 

2) Whenever he saw wrong thing, he cannot stand. 

3) Do you know how could drive a car? 

1) 주어인 `나`가 생략된 문장으로, 성인 이민자들이 영어 활동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어려움은 영어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참을 수가 없다`를 그대로 직역한 결과이다. 

3) `너 어떻게 할지 알지?`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문장으로, 성인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들 역시 이러한 우리말을 직역한 영어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문장들도 우리말 간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장들이다. 

1) I graduated Daecheon High School. 

2) They had a big dinner for the good luck. 

3) They come together from the different area. 

1) 우리말을 직역한 결과로 전치사 `from`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다. 

2) have dinner(식사하다)` 그리고 `to celebrate their good luck`이라고 표현하여야 하는 것을 불필요한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3) 복수표현의 문제로써 `from different areas`대신에 `from the different area`를 사용하였다.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말 간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법, 번역, 어순 

우리의 영어 학습은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출력(Output) 학습은 거의 하지 않고, 읽기와 듣기와 같은 입력(Input) 학습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의 영어 학습이 독해(讀解)나 청해(廳解)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영어의 어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출력 학습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습자가 많은 독해를 실시하고 또한 문법 학습을 많이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에게 어순이 제대로 습득되지 않는 것은, 영어의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그 순서가 정반대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영어의 어순은 우리말의 어순과는 달리 언어의 규칙을 관장하는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 하나는 영어 문장을 뒤에서부터 번역하면 우리말 순서와 유사해져서 잘 이해가 되는 점과 다른 하나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품사인 `조사`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이해가 용이하게 되는 점이다. 보통 우리말 번역을 하면 이해가 잘 되는 이유가 단순히 영어의 어순이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번역의 실제 목적은 우리말 조사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다. 우리가 영어를 번역하는 이유는 영어의 어순이 우리말 조사에 해당하는 언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말은 모든 낱말에 어미나 조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낱말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반해 , 영어 문장에는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하는 위치에 전치사나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우리말 조사에 해당하는 영어의 기능을 알아야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리말 조사에 해당하는 언어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어의 어순인 것이다.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 영어의 전치사, 접속사, 어순 

이처럼 우리말 조사와 영어의 어순은 상호 가역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영작(英作)의 어려움에서 잘 나타난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우리말의 조사를 영어의 전치사, 접속사, 어순중의 어느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작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순의 습득은 필수이지만, 보통 학습자는 우리말 번역에 의한 문장의 이해함에 따라, 어순의 습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 의한 문장 이해는 필연적으로 문장을 뒤에서부터 이해하게 되어, 특히 듣기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 작성 순서대로의 이해 

영어 학습은 무엇보다도 영어가 작성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부터의 독해는 문장이 작성된 순서대로 영어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앞에서부터 이해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영어의 어순이 우리말의 어순과 정반대라는 이유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학습자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사고(思考) 순서가 우리말 어순과 같다고 생각하듯이, 영어 원어민들도 영어의 어순과 같은 언어 사고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I have an apple. 

위의 문장을 앞에서부터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시할 수 있다. 

I → have → an apple. 

(나 → 갖고 있다 → 사과)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들이 위의 어순대로 언어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위의 어순대로 사고하지 않고 우리말 어순대로 사고한다. 

나 → 사과 → 갖고 있다. 

(I → an apple → have) 

원어민들의 사고 순서도 우리말과 사고 순서와 같다. 

ⓐ 갖고 있다 → 사과 

ⓑ 사과 → 갖고 있다 

어떠한 사람도 ⓐ처럼 동사를 생각하고 명사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대상(對象)을 생각하기 전에 그 대상에 대한 행위(doing)나 상태(being)를 먼저 생각할 수 없다. 말하자면 `먹고 싶다`를 생각한 다음 사과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우리나 영어 사용자가 언어의 대상을 먼저 생각한 다음 그 대상의 행위나 상태를 생각하는 사고하는 순서는 같다. 다만 그것이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영어는 영어의 어순으로, 우리말은 우리말의 어순이 바뀌어 표현될 뿐이다. 

영어의 어순이 어려운 것은 우리말 어순과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사고 순서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영어가 뒤로부터 이해가 쉬운 것은, 우리말 어순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영어는 앞에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어순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 덩어리 학습 

또 다른 영어의 독해 방법으로 덩어리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덩어리(cluster) 학습이란 문장에 있어서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의 덩어리 단위로 이해하는 방식의 학습으로 문장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덩어리 학습이 누구나 인정하는 우수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덩어리 학습에 사용되는 덩어리는 의미를 중심으로 인접한 단어들로 형성된 의미 집단(Meaning group), 또는 사고 단위(Thought group)를 말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문장에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으려면 문장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덩어리를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인데, 문장의 이해를 통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면 어딘지 주객(主客)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 마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를 알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논리와 유사하다.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알아야 문화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문화를 알면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 같다. 

덩어리 학습은 이미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덩어리를 만들 것이라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 학습자라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덩어리를 만들기는 그리 쉽지 않으며, 더구나 엉뚱한 덩어리를 만드는 습관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 규칙의 재발견 

영어를 앞이나 뒤에서부터의 이해, 그리고 의미 덩어리에 의한 이해가 어렵다면, 영어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새로운 영어 학습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우리말과 영어에 사용되어지는 언어 규칙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의 문장은 우리말에 비해서 훨씬 정형화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면에 우리말을 `풀이말`이라고 부르듯이 우리말은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구조가 다르다면 그 언어구조의 규칙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의 규칙으로 문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문법은 영어 규칙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영어 학습의 과정에서 문법이 원활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듣기나 말하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법은 그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문법을 적용하고 취급하는 것이 더 어렵다. 문법이 영어 규칙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학습자가 문법을 잘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보조적 수단으로 우리말 번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학습은 언어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영어 학습은 문법 이외의 또 다른 영어의 규칙이 필요하며, 그 규칙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5살짜리 어린이가 영어를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규칙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영어의 규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무작위로 추출한 예문들을 table 도표를 통해 영어의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1. It / seemed very romantic. 

2. I / go to school. 

3. We / can all help save gas. 

4. Energies / is measured in calories. 

5. The climate of Italy / is like that of California. 

6. Clean water / is so important to our lives. 

7. Another way / to save is by cutting out useless trips. 

8. A mixer in the kitchen / can speed up your work. 

9. He / wants to help me / solve the problem. 

10. A teenage boy / may suddenly shoot up as much as four inches / in height. 

11. Don`t put a child / down on the floor / to play. 

명사나 대명사, 명사구를 통칭 `명사어휘`라 부르고, 위의 문장들을 명사어휘와 명사 어휘가 아닌 어휘(語彙, a collection of words)를 `기타어휘`로 분리하여 table 도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 table 도표> - 생략 

§ 2. 객체 

♠ 객체의 탄생 

문장이 명사어와 기능어가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반복되는 `기능어와 명사어`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명사어와 기능어`가 합쳐진 단위 구조를 객체(客體, an Object module)라 한다. 

객체 = [기능어 + 명사어]의 구조 

문장은 이들 객체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객체 = [기능어 + 명사어] 

문장 = [객체] 의 집합 

문장은 내용을 담당하는 명사어와 그 명사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기능어가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문장에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어와 명사어를 합쳐서 객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문장을 객체로 표현할 수 있다. 

The nurse sticks the needle into your arm. 

문장 = [객체]의 집합 

= [The nurse] [sticks the needle] [into your arm.] 

객체 : [The nurse] 

객체 : [sticks the needle] 

객체 : [into your arm.] 

♠ 객체는 컴퓨터 언어의 용어 

객체라는 용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의 일종인 객체지향 언어(Object-oriented language)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객체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둘기를 하나의 낱말들로 정의한다면 새의 일종이나, 부리, 날개, ‘날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냉장고는 식품을 `넣어 둔다,` `차게 하다` 등으로 표현될 것이다. 자동차도 색상, 네 개의 바퀴, 핸들, 배기량, 속도, 기어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탈 것(vehicle), 또는 수송 수단에 속해 있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속성과 행위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철학 같은 무형적 용어조차도 모두 속성과 행위라는 두 가지 용어를 합쳐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속성(attribute)과 행위(behavior)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이 곧 `객체(Object)`이다. 

■ 객체의 두 가지 특성 

속성(attribute): 물체가 갖고 있는 특 또는 성질 

행위(behavior): 물체가 갖고 있는 방법 또는 할 수 있는 기능 

객체학습법에서 사용하는 명사어는 컴퓨터언어의 속성에 해당하고, 기능어는 행위에 해당한다. 컴퓨터언어에서의 객체(Object)는 속성과 행위의 순서 개념이 없는 데 비해, 객체학습법에 사용되는 객체는 기능어가 명사어 앞에 위치하는 모듈(module)을 객체(Object module)라 한다. 

♠ 객체지향 컴퓨터언어 개발의 역사 

객체지향 컴퓨터언어 개발의 역사는 E. Berard에 의해 작성된 논문 [BER96]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1976년 여름 Ada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졌다. 미국 국방성은 Ada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급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이 강의를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미 해군사관학교(U.S. Naval Academy), 미 공군사관학교(U.S. Air Force Academy) 등에 개설하였다.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 강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임무가 Dick Bolz 소령과 Grady Booch 대위(뒤에 소개되는 책의 저자)에게 주어졌다. Booch와 Bolz는 Ada 훈련 과정에 Ada 언어의 문법과 의미(semantics)를 배우는 것은 물론 Software 공학의 기본 개념들이 강조되어야 함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Booch는 단순히 Ada 언어의 문법만을 강의한다는 것은 수강생들이 개념을 파악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이 훈련 과정에 S/W 공학의 기본 개념과 연관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찾게 되었다. 그는 Russel J. Abbott의 DARPA 프로젝트의 기술 보고서인 `Report on Teaching Ada`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 

Abbott의 접근 방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한 절(paragraph)을 쓰고 난 후 이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검토 과정에서 명사, 명사구, 대명사 등은 Ada Package의 후보로 되며, 절의 동사들은 Ada Package에 들어가는 기능과 절차(procedure) 후보들로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Ada Package는 각 객체의 정적인 구조와 오퍼레이션을 함께 포함하여 포장한 것이며, 현재 객체지향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와 유사하다. 

체계적인 Software 개발 방법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그는 Smalltalk(컴퓨터 언어의 일종)과 객체지향 하드웨어에서 영향을 받고, Software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Abbott의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1982년에 `객체지향 디자인(Object-Oriented Design)`이라는 기법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객체지향 개발의 컴퓨터 언어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컴퓨터 언어는 순차적 방식인 절차(procedural)방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절차 방식은 컴퓨터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절(paragraph)의 명사, 명사구, 대명사 등과 기능(function)과 절차(procedure)를 나타내는 동사가 함께 포장되어진 객체지향 언어의 탄생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절차지향의 언어에 의한 컴퓨터의 문제점을 객체지향 언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듯이, 문법과 의미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진 절차지향 방식의 영어 학습에 객체지향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영어 학습의 많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영어 학습법은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장 이해의 수단이자 방법인 문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무겁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컴퓨터언어에서의 경우처럼, 우선 `기능(function)`과 `내용(Contents)`에 해당하는 기능어와 명사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학습을 수행으로써,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절차지향 방식의 영어 학습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전통적 영어 학습법과 객체학습법을 비교하면 전통적 학습법은 단어나 어구를 이해하고, 이들을 문법적 과정이나 다른 언어적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인 반면, 객체학습법은 문장이 기능어와 명사어가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 단위를 통해서 문장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전통적 학습법 : [단어 또는 어구 + 문법] → [문장 이해] 

객체학습법 : [기능어+명사어] → [객체] → [문장 이해] 

전통적 학습법이 `단어나 어구+ 문법`의 과정을 통해서 단번에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객체학습법은 객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2단계 학습법인 것이다. 

♠ 객체의 특성 

객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일 특성을 갖고 있다. 

단일 방향의 특성 

단일 구조의 특성 

단일 분류의 특성 

1. 단일 방향의 특성 

객체는 명사어와 기능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문장에서의 순서는 언제나 기능어 다음에 명사어가 존재로 구성된다. 따라서 [명사어 + 기능어]의 구조는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기능어 + 명사어]의 어순으로 구성되어야만 객체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객체의 모듈은 두 가지 방향이 아닌, 단일 방향(單一 方向, a Single direction)으로 구성된 모듈인 것이다. 

ⓐ I am a boy. 

ⓑ I have an apple.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명사어 + 기능어]의 순서로 객체를 형성할 수 없다. 

ⓐ [I am] [a boy.] (X) 

ⓑ [I have] [an apple.] (X) 

객체는 오로지 [기능어 + 명사어]의 순서로만 형성된다. 

ⓐ [I] [am a boy.] (O) 

ⓑ [I] [have an apple.] (O) 

앞의 경우처럼 [기능어 + 명사어]의 순서로 객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보다 동사와 목적어 간의 관계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언어의 문장에서나 명사의 의미가 동사에 의해서 변하지 않지만, 명사의 의미에 따라 동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사의 의미가 명사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특성을 다형성(多形性, Polymorphism)이라 한다. 다형성은 외국어 학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 언어 특성이며, 영어의 다형성은 기본적으로 객체 안, 즉 기능어와 명사어 사이에서 발생한다. 

■ call 

call the doctor 부르다. 

call a meeting 소집하다. 

call me at 7 깨우다. 전화하다 

call the payment 상환을 요구하다. 

▸ 동사의 의미는 동사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에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뜻으로 변할 수 있다. 

■ open 

~ open an account 구좌를 개설하다 

~ open a window 창문을 열다. 

~ open ground 개간하다 

~ open a way through woods 숲을 뚫어 길을 내다. 

~ open a garden 정원을 개방하다 

~ open a country to trade 통상을 트다 

~ open a campaign campaign을 전개하다 

~ open fire 발사하다 

■ pick 

~ pick holes in a person`s coat 남의 흠을 찾아내다 

~ pick one`s way 조심조심 걷다 

~ pick one`s words 말씨를 조심하다 

~ pick spirit 기운을 회복하다 

~ pick one`s teeth 이를 쑤시다 

~ pick one`s nose 코를 후비다 

~ pick ground 땅에 구멍을 파다 

~ picks grains 곡식을 쪼아 먹다 

~ pick the meat from the bone 뼈에 붙은 고기를 뜯다 

~ pick flowers 꽃을 따다 

~ pick a chicken 닭털을 뜯다 

~ pick the best one 가장 좋은 것을 고르다 

~ pick a lock 자물쇠를 비집어 열다 

~ pick his brain 그의 고안을 도용하다 

~ pick a purse 지갑을 소매치기하다 

~ pick an argument with a person 남에게 시비를 걸다 

~ pick a flaw 흠을 잡다 

~ pick a banjo 밴조우 악기를 타다 

동사는 목적어의 의미에 영향을 받아 그 뜻이 달라진다. 이러한 다형성은 동사 이외에 전치사에서도 발생한다. 

for 

ⓐ for you 

ⓑ for three years 

ⓐ의 전치사 for는 `~ 위해서, ~ 에게`라는 방향의 개념이고, ⓑ의 for는 `~ 동안`이라는 시간의 개념이다. 이와 같이 전치사`for`의 의미는 `for`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영어의 기능어인 동사, 전치사, 접속사는 그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기능어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우리말 번역을 통하여 뒤에서부터 이해하려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며, 기능어가 기능어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어에 영향을 받는 영어의 다형성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영어는 기능어의 의미가 그 다음에 위치하는 명사어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말은 동사 앞에 위치하는 명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우리말의 다형성이 앞에서 뒤로 발생하지만, 영어의 다형성의 주로 뒤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단일 방향(a one-way direction)을 갖고 있다. 

2. 단일 구조의 특성 

단어의 집합인 객체는 단어들의 의미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언어적 특성인 기능어와 명사어로부터 만들어진다. 즉 객체는 의미적으로 결합된 의미체(a Meaning module)가 아니라, 기능어 하나와 명사어 하나로 결합된 구조체(a Single structure module)이다. 만약 문장에서 두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있거나 하나의 동사와 전치사가 연속한다면 이 들은 하나의 기능어로 간주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명사가 연속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하나의 명사어로 간주한다. 따라서 문장에서 기능어와 기능어가 연속하는 경우가 없으며, 명사어와 명사어가 연속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명사어로 객체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기능어로 객체가 될 수는 있다. 하나의 명사어로 객체가 되는 경우는 문두(文頭)에서만 발생하고, 하나의 기능어로 객체가 되는 경우는 문미(文尾)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문중(文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 I love you. 

ⓑ If you have a letter to write,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객체의 집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 

ⓐ [I] [love you.] 

ⓑ [If you] [have a letter] [to write,] 

문두에서 발생하는 ⓐ의 [I]는 객체가 될 수 있고, 문미에서 발생하는 ⓑ의 [to write,]은 객체가 될 수 있다. 

모든 문장은 단일 구조인 객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아무리 긴 문장도 단일 구조인 객체로 나타낼 수 있다. 

I told the policeman who stopped my car that I wasn`t speeding but he didn`t believe me and gave me a ticket. 

[I] [told the policeman] [who stopped my car] [that I] [wasn`t speeding but he] [didn`t believe me] [and gave me a ticket].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객체의 집합인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긴 문장도 객체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장 = {기능어+명사어} 

[( ) + I] 

[told + the policeman] 

[who stopped + my car] 

[that + I] 

[wasn`t speeding but + he] 

[didn`t believe + me] 

[and gave + me a ticket]. 

객체학습법은 모든 문장을 객체라는 하나의 구조로 판단하는 학습법으로 객체는 그 의미를 갖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객체학습법은 의미를 단어가 아닌 객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단어로 문장의 의미를 판단하지 않고 객체로 문장의 의미를 판단한다. 

3. 단일 분류의 특성 

언어학습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이다. 그러나 학습자는 문장을 한꺼번에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학습에서는 문장을 나누어서 이해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가 문장을 나누는 것이 곧 문장 분류이다. 

문법에 사용되는 문장 분류를 살펴보면, 문장 분류는 기능에 따른 기능적 분류(a Functional classification)와 유형에 따른 유형적 분류(a Typical classification)가 있다. 

기능적 분류란 품사와 같이 분류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로 구분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또한 유형적 분류는 문장의 성분을 주어, 목적어, 보어로 분류하고, 이들을 다시 구(phrase)나 절(paragraphs)과 같은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문법적 분류에 의한 문장의 이해는 구나 절에 의한 유형적 분류에 기능적 분류를 섞어,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부사구, 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문장을 분류한다. 

이러한 문법적 분류는 질서정연한 분류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이들 문법적 분류를 사용하기 꺼리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설령 문법적 분류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장 이해의 속도를 저하시키게 됨에 따라, 그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학습자는 이의 보완을 위하여 우리말 번역을 사용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문법이 위의 기능적 방식과 유형적 방식을 혼용하는 규칙인데 반해, 객체학습법은 객체라는 단일 분류(單一 分類, a Single classification)로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객체학습법이 단일한 분류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객체가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어와 기능어가 무엇인지를 알면 학습자가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1. 전통적 문법에 의한 문장 분류 : 기능적 분류 + 유형적 분류 

1) 기능적 분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2) 유형적 분류 : 주어, 목적어, 보어 

2. 객체에 의한 문장 분류 : 객체 

객체 분류는 단일 분류방식이기 때문에, 문법 분류보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객체 분류는 문법 분류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습득이 용이하여 유창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가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은 문법 분류에 의해 언어 규칙보다는 객체 분류와 유사한 언어규칙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 객체 문장 

객체는 학습자가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실제 모듈이 아니라, 두뇌 속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가상 모듈(a Cyber module)이다. 학습자가 문장을 두뇌 속에서 객체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과 예외가 적용된다. 

■ 객체 문장의 원칙과 예외 

1. 객체는 우선 명사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장에서 명사어를 구별할 줄 알게 되면, 객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2. 명사, 대명사, 명사구가 명사어이고, 동사, 전치사, 접속사는 기능어이다. 

3. 형용사나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면 명사어이고, 서술적 용도로 사용되면 기능어이다. 

4. 명사로 시작되는 문장의 주어는 기능어 없이 단독으로 객체를 형성한다. 기능어로 종결되는 문장의 마지막 기능어는 단독으로 객체를 형성한다. 

5. 연속되는 명사는 하나의 명사어로 간주하고, 연속되는 동사는 하나의 기능어로 간주한다. 

6. `v-ing`는 기능어이며. `ing형 동사` 앞에 `a`나 `the `와 같은 관사가 있으면 명사어로 간주한다. 

♠ 객체 문장의 예 

문장에서 객체는 다음과 같으며, 객체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1. [주어] 

[She] was a little girl, 

[You] can`t answer the question, 

▸ 주어는 기능어 없이도 단독으로 객체를 형성한다. 

2. [접속사 + 주어] 

[When / she] was a little girl, 

[Since / you] can`t answer the question, 

▸ 주어 앞에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와 함께 객체를 형성한다. 

3. [동사 + 목적어] 

I [felt / a hand] touch my shoulder. 

I [consider / the idea] pretty good. 

I [persuade / him] to give up smoking. 

▸ 관사 (a, the)와 소유격(my, your, her, his, our, their)들은 모두 명사어에 포함된다. 

I [look at / it.] 

▸ `동사 + 전치사`도 기능어이다. 

I [am / a boy.] 

▸ 명사 `a boy`는 문법적으로는 보어이지만, 객체학습법에서는 동사 다음에 존재하는 명사어는 무조건 목적어로 간주한다. 따라서 객체학습에서는 `a boy`가 동사 다음에 위치하기 때문에, 목적어로 간주한다. 

4. 동사의 연결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동사는 `동사 + to + 동사`의 형태와 `동사 + 동사 -ing` 형태의 두 종류로 연결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help 동사나 be 동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 to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동사 + 동사`의 형태가 된다. 

I [would like to go / the sea.] 

▸ 동사와 동사의 연결은 보통 `to`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함께 기능어에 포함된다. 

[I`ve enjoyed talking to / you] about old times. 

▸ 동사와 동사의 연결이 `동사 + 동사ing`인 경우도 있으며, 이들도 연결동사로써 기능어에 포함된다. 

5. 목적어 다음에 위치하는 [기능어] 

문장이 기능어로 끝나면 그 기능어는 명사어 없이 독자적으로 객체를 형성한다. 

What makes you [think so?] 

You must keep your teeth [clean.] 

I persuade him [to give up smoking.] 

He was never to see his family [again]. 

The doctor advised me [to rest for a while.] 

6. 목적어 다음에 위치하는 [기능어 + 명사어] 

I asked him [to come at / eight.] 

I felt a hand [touch / my shoulder.] 

I saw him put the key [in / the lock]. 

We got the tickets [for / the concert]. 

They asked us [not to be late for / the train.] 

We saw the lady [carried away / to the hospital.] 

They heard the plane [take off with / a loud noise.] 

▸ `a loud noise`는 `관사 + 형용사 + 명사`구조인 명사구이다, 명사구는 명사어이다. 

7. 복문 접속사 

1) 동사 + 접속사 

I [think that / she] will accept my proposal. 

The insect [was so small (that) / he] couldn`t see it. 

Do you [know if / he] will be at his office ? 

You [are always to knock before / you] come into my room. 

Your answer [is not what / I] expected. 

2) 명사 + 접속사 

It is food [that / the country] needs most. 

I promised him [that / I] would be there at ten. 

Can you tell me [when / he] left? 

Please show me [what / you] have in your mind. 

Do you remember the day [when / we] first met? 

8.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이기 때문에 기능어에 포함된다. 

1) 주격 관계대명사 

It was John himself [who opened / the door.] 

I [don`t like people] [who tell jokes / all the time.] 

Where can I catch the bus [which goes / downtown?] 

The river [that flows through / town] is polluted. 

2) 목적격 관계대명사 

You are the only man [that / I] love. 

Is there anything [that / I] can do? 

The watch [that / you] gave me keeps perfect time. 

만약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면 위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객체를 형성한다. 

You [are / the only man I] love. 

Is [there / anything that I] can do? 

[The watch you] [gave me] keeps perfect time. 

9. 명사어 + 명사어 

`명사어 + 명사어`는 하나의 명사어로 간주한다. 

She [named / her cat Sally.] 

I [think / it a pretty good idea.] 

He [gave / me a book.] 

I [will find / you a good job.] 

He [told / me a story.] 

He [showed / me a book.] 

It [costs / me lots of labor.] 

The work [costs / him his health.] 

10. 의문문 

1) 조동사 + 명사어 

[Do / you] know who she is? 

[Would / you] mind showing me the way? 

2) 의문사 + 명사어 

[How do / I] [go there]? 

[What makes / you] [think so]? 

♠ 객체지향적 표현 

영어 문장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판단할 때,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사나 소유격 대명사, 단수와 복수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어떤 단어가 명사어에 속하는지, 기능어에 속하는지를 명료하게 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들로써 우리말 규칙에는 없는 일종의 언어 규칙인 것이다. 이들의 사용으로부터 영어가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관사와 소유격 대명사 

관사에는 정관사(the)와 부정관사(a 또는 an)가 있다. 

ⓐ She is beautiful girl. 

ⓑ She is a beautiful girl. 

ⓐ는 틀린 문장이고, ⓑ가 올바른 문장이다. ⓑ의 관사 `a`의 존재는 `하나` 또는 `어떤` 등의 뜻은 전혀 없고, 오로지 beautiful이 명사어에 포함된 단어인지를 분명히 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관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사 the나 소유격도 기본적으로 명사어를 명확히 구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2. 단수, 복수 개념 (one `s` 개념) 

영어에서 주어가 단수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한다. 

주(州)는 그것을 말한다. 

ⓐ State state it. 

ⓑ State states it. 

ⓐ는 틀린 문장이고, ⓑ가 올바른 문장이다. 단어에는 `state`처럼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가 많이 있다. 따라서 ⓑ 의 경우처럼 동사에 `s`를 붙여주면 명사와 동사를 구별하기가 용이하다. 

States state it. 

명사가 복수인 경우에 동사에 `s`를 붙이면 명사에도 `s`가 있음으로, 명사와 동사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복수에는 동사에 `s`를 붙이지 않는다. 

영어에서 단수, 복수의 규칙을 사용하는 이유는 숫자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는 지, 명사로 사용되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동사의 단·복수 사용은 주어의 숫자를 표현하는 개념보다는 자신이 동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단·복수에 대한 학습 요령을 소개하자면, 단·복수는 주어에 `s`가 있으면 동사에 s`가 없고, 주어에 `s`가 없으면 동사에 `s`가 있다는 `one s` 개념으로 생가하면, 그 사용이 편리해진다. 물론 과거 시제에서는 명사-동사 관계가 자동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표현들로부터 영어라는 언어는 동사어와 명사어를 구별해야 하는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조체 

의미체 (Meaning Module)가 아닌, 구조체(Structure Module)인 객체는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한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 구조체 

1. 덩어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다. 

2. 기억하기 적당한 규모의 크기이다. 

3. 객체는 소형 문장이다. 

1. 덩어리 학습 

기능어와 명사어로 구성된 객체는 일종의 덩어리인 셈이다. 전통적 덩어리가 의미에 의해 구성된 덩어리라면 객체는 구조에 의해 구성된 덩어리이다. 

의미 덩어리(a meaning group) 학습은 의미를 알아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갖추어진 학습자에게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구조 덩어리(a structure group) 학습은 객체는 영어의 기능어와 명사어를 구별할 줄 아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방식이다. 

2. 암기에 적당한 크기 

현존하는 학습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단어와 문법을 이용한 학습과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학습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객체학습법을 이들 학습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객체는 단어보다는 그 규모가 크고, 문장보다는 작은 크기의 단위이다. 즉 객체는 단어보다 한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문장보다는 쉬운 규모이다. 객체는 단어와 문장의 중간 크기의 단위로 학습하기 적당한 크기의 단위이다. 객체의 장점은 학습자에게 문장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해 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기억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준다는 것이다. 

현재의 영어 학습 방식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통적 학습법으로는 학습자가 문장이나 최소한 어구라도 기억나도록 해주는 장치가 없음으로, 학습자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는 많으나 기억하고 있는 어구나 문장이 없게 되어 결국 영어로 대화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단어 위주의 학습으로는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반대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학습은 문장을 통째로 암기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다. 결국 단어나 문장 위주의 학습은 문장을 기억해내어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객체는 인간이 기억하기 적당한 크기의 단위로 기억해내기가 용이하며, 또한 이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들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3. 객체는 소형 문장 

문장이 되려면 최소한 명사와 동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최소한 인터넷의 탐색어 정도가 되어야 문장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명사가 많더라도 명사끼리는 문장을 만들 수 없으며, 또한 동사끼리도 문장을 만들 수 없다. 즉 우리가 문장이라고 말할 때, 최소한 명사와 동사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사어와 기능어로 구성된 객체는 문장의 축소 형태인 `소형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객체는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내용과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소형 문장인 것이다. 

전통적 학습방법이 단어를 기반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단어 → 문장`의 경로 학습인 반면, 객체 방식은 객체를 기반으로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객체 → 단어, 객체 → 문장`의 경로 학습이다. 

예를 들어 `단어는 사전이나 단어장에서가 아니라, 문장 안에서 이해되어야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장 안에서 단어 - 문장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문장 단위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초기 학습자에게는 그다지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객체학습법은 단어가 문장보다 작은 규모의 객체에 의해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단어가 객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단어의 의미를 객체를 통해서 잘 판단될 수 있으며 또한 객체의 의미는 문장에서 잘 판단될 수 있다. 

문장의 정복이 영어 학습의 목표언어(a Target language)라는 관점에서, 객체는 목표 언어의 과정인 중간언어(a Inter-language)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있어서 객체는 1차 목표언어이고, 문장은 최종 목표언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체학습법은 단어 자체의 의미는 사전상의 의미일 뿐이며, 실제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사용된 객체에서 이해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낱말의 절반 이상을 모르는 어린이가 사전을 찾지 않고도 동화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과 유사하다. 

우리가 모국어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다. 모국어의 낱말은 그 낱말이 사용된 문장을 기억함으로써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반면, 영어의 단어는 단어를 기억함으로써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객체학습법은 문장 대신에 객체를 기억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인 것이다. 

♠ 객체와 우리말 번역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번역을 이용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습 과정에서는 우리말 번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학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말 개입은 영어 학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학습 초기에 우리말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에서 객체학습법은 전통적 학습법과 달리, 단어와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여서는 안 되고, 오로지 객체만이 우리말로 번역할 수는 있다. 문장은 번역된 객체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되어져야 한다. 즉 객체학습법은 단어 대신에 객체를 문장의 한 구성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I have an apple.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객체단위로 번역되어진다. 

[I] [have an apple.] 

[나] [가지고 있다 - 사과] 

또는 [나] [사과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 학습법에서 apple이란 단어의 뜻은 `사과`이고, an apple은 `하나의 사과`이다. 그러나 객체학습법에서는 apple이나 an apple은 어떠한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apple은 [have an apple]의 구성 요소임이며, [사과를 가지고 있다] 또는 [가지고 있다 - 사과]로 번역되어질 수 있다. 객체학습법에서 단어의 의미는 사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객체학습법이 단어나 문장의 번역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문장에 대한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객체학습법은 처음에는 학습의 속도가 느릴 수도 있으나 객체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학습의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그것은 객체가 아주 간단한 모듈이기 때문에, 이 모듈이 의미에 쉽게 녹아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객체학습법은 전통적 학습법에 비해 문장을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우리말 번역에 의한 이해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중간 문법으로서의 객체 

영어 사용국의 원어민과 우리나라 학습자가 같은 의미의 말을 표현하는 경우, 원어민의 영어출력과 우리나라 학습자의 영어출력이 동일하지 않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학습의 목표인 `목표언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의 언어체계로써, 우리나라 학습자의 영어출력을 `학습자영어` 또는 `중간영어`라 한다. 

이러한 중간영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원어민과는 다른 별개의 자기만의 내적 언어체계인 중간언어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영어가 나랏 말씀과 너무나 다른 `목표영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언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말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영어의 언어 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유독 우리와 유사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어 학습이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말 체계가 영어 체계에 가장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어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말 체계 → 영어 체계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오류가 거의 유사하다는데 우리말이 그 원인이라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어의 생략, 단·복수 개념, 목적어를 사용하는 자동사·타동사 개념의 미비로 목적어의 생략, 우리말 조사와 유사하게 생각하는 전치사에 대한 개념, 특히 어순의 혼란에서는 그 절정을 이룬다. 이러한 오류들은 학습을 통해서 문법을 잘 알고 있는 학습자들조차도 일반 학습자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발생하는 공통적 오류들이다. 

따라서 영어를 학습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언어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대상이 되는 영어를 중간 영어라고 할 때, 영어 학습은 `우리말 체계 → 중간 언어 체계 → 영어 체계`의 과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영어의 체계가 우리말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영어가 갖고 있는 언어 규칙을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 `일반화`, `생략화`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습자가 부정사만 나오면 부사적 용법인가 형용사적 용법인가를 구별하여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면, 부정사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일반화`를 시키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습자는 이와 반대로 부정사만 나오면 아예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구별하지 않고도 두리 뭉실하게 이해한다면 이는 부정사의 용법 자체를 아예 `생략화`시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부정사의 용법을 배우는 것은 실제로 부정사의 두 가지 용법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해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목표 언어에 대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현상은 소위 용법이라 불리는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이나, 현재분사와 동명사의 구별, `접속사 that`과 `관계사 that`의 구별 등은 모두 이러한 일반화, 생략화의 대상 범주에 속한다. 

중간 단계가 고착화되면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 학습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 부정사의 두 가지 용법을 중간언어로 가졌다면, 그 다음에 부정사를 한 가지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표언어를 가져야 한다. 영어 원어민이 부정사를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중간언어를 목표언어로 착각하는 오류에서 발생한다. 중간 언어는 목표 언어라는 종점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에 불과하며, 종점에 가기 전에 정거장에 머물게 되면 언어가 `화석화`되어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추게 된다. 이러한 화석화 현상은 마치 부화단계에 놓인 알 속의 새끼가 알 속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현상과 유사하다.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이미 우리말 언어 규칙을 갖고 영어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영어의 규칙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영어라는 언어를 익히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의 규칙으로 영문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간의 영어 학습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영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영어의 규칙은 영문법 이전의 중간 단계로서의 `중간문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간문법으로 객체를 선정한 학습법이 곧 객체학습법이며, 객체라는 용어가 대상(Object)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의 모듈(a Object module)이라는 의미에 학습자는 유의하여야 한다. 

♠ 컴퓨터언어로서의 객체지향 언어 

컴퓨터언어에는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으며, 그 중에서 영어를 모델로 만든 컴퓨터 언어가 객체지향 언어이다. 객체지향 언어가 탄생하게 된 근본적 동기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는 많은 데이터, 예를 들면 수백, 수천 만장의 전기 요금 고지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에 유용하다. 그러나 몇 가지 동일한 작업을 하는 데에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여러 프로그램 간의 상호 연동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점점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합한 용도로 탄생된 컴퓨터언어 중의 하나가 곧 객체지향 언어(Object-oriented Language)인 것이다. 

객체지향 컴퓨터언어 탄생 이전의 전통적 컴퓨터언어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은 현재의 영어 학습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유사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어 학습이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내용의 문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과 유사하다. 비록 문법이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구성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과정에서 간단히 우리말을 동원시켜 영어를 이해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어 학습도 컴퓨터언어의 발전 과정에서 보듯이, 무겁고 복잡한 문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비록 문법보다는 정확성은 떨어지더라도 학습자에게 있어서 보다 가볍고 현실적인 언어 규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볍고 간단한 언어 규칙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유창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객체학습법은 객체지향 컴퓨터언어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학습법으로 기존의 전통적 컴퓨터 언어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 것처럼, 객체학습법은 전통적 영어 학습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 컴퓨터언어의 작동 방식과 영어 학습 방식 

객체학습법은 객체지향 컴퓨터언어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학습법이기 때문에, 전통적 컴퓨터언어와 객체지향 컴퓨터언어의 작동 방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컴퓨터의 작동 방식 

1) 전통적 컴퓨터언어 

DATA + FUNCTION = PROGRAM 

DATA : 자료 

FUNCTION : 많은 기능 

PROGRAM : 컴퓨터 작동 

전통적 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기 적합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다. 용량이 커다란 슈퍼컴퓨터의 작동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 전통적 컴퓨터는 많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데 편리한 장점이 있다. 

2) 객체지향 컴퓨터언어 

DATA + FUNCTION = OBJECT 

{ OBJECT } = PROGRAM 

DATA : 자료 

FUNCTION : 적은 기능 

OBJECT : 객체 

PROGRAM : 객체의 집합으로 컴퓨터 작동 

자료마다 기능이 부가되어, 프로그램은 기능이 부가된 [기능+자료]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료간의 조합, 비교 등의 관계 처리가 용이하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처럼, 적은 용량이면서 다양한 기능을 처리하는데 유리하다. 

2. 영어 학습방식 

1) 전통적 학습 

DATA + FUNCTION = PROGRAM 

DATA : 단어들 

FUNCTION : 문법 

PROGRAM : 단어를 문법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문장을 이해한다. 

문법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고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에게 적합하다. 

2) 객체학습 

DATA + FUNCTION = OBJECT 

{ OBJECT } = PROGRAM 

DATA : 단어들 

FUNCTION : [기능어 + 명사어] 

OBJECT : 객체 

PROGRAM : 객체들의 관계로 문장을 이해한다. 

전통적 학습법이 단어에서 직접 문장을 이해한다면, 객체학습법은 객체라는 단계를 거쳐서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문법을 잘 모르는 초급 영어 학습자에게 적합하다. 

컴퓨터언어를 모르는 학습자도 객체학습법을 통해서 컴퓨터언어에 대한 기본 작동 감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도 있다. 객체학습법은 영어 뿐 아니라 컴퓨터언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지식생성 학습방식인 것이다. 

♠ 객체학습의 경험 사례 

학습자는 객체학습법에 의한 성공 사례와 같은 결과를 알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객체학습법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이에 대한 공식적 결과는 없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과외학습의 결과는 한마디로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대신할 수 있다. 

1. 영어를 거의 이해할 수 없었던 고등학생의 경우 

영어 이외의 과목은 우수했지만 명사의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중학교 때 영어를 기피한 학생이었다. 객체학습법이 기존의 학습방법과 상당히 달라, 객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약 3개월이 지나면서 이해하려 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영어가 재미있다고 말할 정도로 문장의 이해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영어의 이해 방식이 지극히 간단하고 언제나 똑같은 학습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독해를 할 수 없는 학생도 객체학습법은 독해가 가능하게 된다. 학습의 지도방법은 단지 객체의 구별과 기능어와 명사어의 어순을 반대로 우리말로 번역하여 주게 되면, 학습자는 객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객체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영어 문장은 우리나라 학생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영어 수준이 중상 정도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객체 방식으로는 과외 학습을 실시한 2개월 후 과외를 지속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객체 방식에 의해 모든 문장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가르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객체에 의한 듣기학습으로 전환하여 학습을 하게 되었다. 즉 객체 단위로 듣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듣기도 학습한 내용은 전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중학교 수준보다 더 높은 영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였다. 

3. 영어 수준이 중상 정도의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어린이 영어 학원을 다니다가, 6학년이 되어 일반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대화 위주의 영어를 배우다가, 중학생을 대비한 문자 중심의 영어를 배우면서 소리영어와 문자영어 간의 혼선이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학생에게 문자와 소리영어를 동시에 접목시키기 위해, 교재를 이용하여 객체에 의한 듣기학습을 진행하였다. 3~4 개월 후, 중학교 3학년 교재를 사용하여 듣기학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의 교재를 놓고 듣기와 읽기를 병행했을 때, 듣기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였다. 어휘력 향상에 있어서도 소리에 의한 학습이 문자에 의한 학습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에서 객체 덩어리만 이해되면, 문장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초등학교 2~3 학년의 경우 

영어를 소리로 외우는 과외학습을 실시하였다. 학습방법은 8~12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된 지문을 외우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 방법은 한 문장 들려주고 난 다음, 우리말로 문장의 뜻을 불러주었다. 이때 우리말의 어순으로 불러주지 않고, 영어의 어순으로 불러주었다. 이러한 학습을 연속해서 2-3 차례하고 반복하고 난 후, 영어만을 들려주면, 아이들은 영어를 잘 알아듣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객체 단위로 읽으면 아이들이 듣고 따라서 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읽을 내용을 점점 예상하고 아이들이 말하는 어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미리 말하는 어휘의 숫자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이 암기된 지문 전체를 서로 말해겠다고 하는 아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지문을 외우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언어의 암기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문장이나 지문을 암기하는 방식은 단어나 어휘를 두뇌 속에서 하나씩 조합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어린이들은 어휘를 장난감 블록 조각처럼 생각하고, 어휘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이 모국어를 익힐 때 사용한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의 조합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언어 조각 단위를 보내 줄 때 너무 작은 단위로 보내주면 문장을 조립하기가 어렵고, 너무 큰 단위로 보내주면 그 조각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아이들이 처리하기 적절한 단위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 조각 단위의 크기에 따라 언어를 기억하는 능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학습의 비우수자도 일단 객체의 틀이 생기면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학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발음을 따라 하기 어려운 아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이가 이런 상태라면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 아이의 어머니에게 힘들어해도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말고 꾸준히 학습하기를 권장했다. 일정한 방식으로 학습을 자꾸 하다보니까, 아이에게서 조립의 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조립의 틀이 어떤 날은 생겼다가 어떤 날은 없어지기를 한 달 정도 반복하더니 드디어 자신도 모르게 조립의 틀이 생겨서 지문을 암기하기 시작했으며, 아이도 지문이 외워지니까 기뻐하기 시작했다. 객체학습법은 그 과정이 명료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안 되는 지를 학습자 자신이 알 수 있게 된다. 이 초등학생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도 더 올라갈 뿐 아니라, 영어에 흥미를 갖고, 영어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객체와 두뇌 

객체학습법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이 학습법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없다. 하지만 객체 방식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언어로 사용되어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객체학습법과 인간의 두뇌가 언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유사하다면 객체학습법은 효과적 학습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두뇌가 언어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알려진 많은 논문과 자료에 근거하여, 언어 두뇌의 작동에 대해 몇 가지 밝혀진 사실은 객체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1. 편재화의 가설 

두뇌가 어떤 기능, 예를 들면 청각, 시각, 공간 지각, 기억 등을 수행할 때, 대뇌의 전 부위가 작동하지 않고, 뇌의 어느 한 위치에서 구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지식은 뇌의 여러 곳에서 작동하는 반면, 언어두뇌는 두뇌의 좌측 앞부분에서 대부분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이 두뇌의 어느 위치에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내용의 가설을 `편재화의 가설(The theory of localization) `이라고 한다. 

언어와 기타 인지체계의 두뇌기능이 두뇌부위가 `편재화`되었다는 위의 가설에 따르면, 두뇌가 언어를 일반 지식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 처리한다는 것이며, 일반지능과 언어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자릿수 덧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자릿수 덧셈을 할 줄 모르는 대부분의 5살짜리 아이들도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능력과 지능과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과 어린이가 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성인은 언어를 일반 지능 방식인 덧셈 방식으로 다루고, 어린이는 곱셈 방식으로 다루는 차이와 같다. 바꾸어 말하면 성인은 언어를 이해한 후 암기하는데 반해, 어린이는 언어를 암기한 후 이해하는 것이다. 언어는 일반 지능과 다른 언어 지능에 의존하여 습득되어야 한다. 만약 일반 지식 두뇌를 사용하면, 10년 이상 영어를 배우고도 문장 하나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이분적 두뇌(Split Brains) 모델 

심한 간질을 앓는 경우 그 해결책으로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 주는 뇌량(corpus callosum)을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뇌량이란 두 개의 반구를 연결시켜 주는 섬유조직인데,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뇌의 두 반구 사이의 교신은 끊어지게 된다. 심리학자 Michael Gazzaniga는 자신의 1970년 저서「The Bisected Brain」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뇌에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 주는 뇌량이 온전하게 있을 때는 몸의 양쪽은 서로 아무런 비밀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뇌량이 제거되고 나면, 몸의 양쪽 부분은 이제 각각 다른 경험 기반과 다른 행동의 조절 기제를 가진 채, 서로 독립된 의식세계에 살게 된다. 

뇌량을 제거하는 실험은 이전부터 원숭이들에게 행해져 왔었다. 예를 들면, 먼저 원숭이로 하여금 번쩍이는 불빛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킨 다음, 그 원숭이의 두뇌에서 뇌량을 제거한다. 이렇게 뇌량이 제거되어 이분적 두뇌를 가진 원숭이의 왼쪽 눈에 번쩍이는 불빛의 자극을 주면, 원숭이는 오직 왼쪽 손만으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비슷한 실험을 오른쪽 눈에 하면, 역시 오른쪽 손만이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뇌량은 두뇌의 두 반구의 정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며, 이것이 제거되면 그 교신이 차단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뇌량이 제거된 인간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뇌량을 제거한 사람에게 시야를 차단시키고 왼쪽 손에 사과를 쥐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과를 다룰 줄은 알지만, 그것의 이름을 말해 보라고 하면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그 물체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뇌의 왼쪽 부분에서 처리하며, 이 환자의 경우 그 정보가 왼쪽 뇌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바나나를 오른손에 쥐게 하면, 환자는 이것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split brains(이분적 뇌)을 실험한 결과, 언어의 기능이 왼쪽 뇌에 한정된 탓에, split brain환자의 경우, 오른쪽 뇌에 전달된 글씨 내용은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실험들은 인간의 우측 뇌와 좌측 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우측 뇌는 패턴 맞추기, 얼굴 알아보기, 공간에 대한 판단에서 우월한 기능을 보이는 반면, 좌측 뇌는 언어능력, 리듬파악, 시간적 순서 판단, 수학적 사고력의 측면에서 우월한 기능을 보인다. 

두뇌는 우반구의 뇌와 좌반구의 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역동적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의 능력을 가진 우측 뇌와 수행 기능 능력을 가진 좌측 뇌가 그것이다. 언어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낱말이나 어구의 의미를 인식하는 우뇌 기능과 과 언어를 구성하는 좌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객체의 기능어와 명사어의 이원적 구성은 우측 뇌와 좌측 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두뇌의 이분적 구성과 유사하다. 기능어와 명사어라는 두 개의 data(자료)를 우뇌가 담당하고, 이들의 조합인 기능은 좌뇌가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객체의 구조는 이분적 두뇌가 인식하고 수행하기 편리한 이원적 구조인 것이다. 

한편 `편재화의 가설`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두뇌가 좌측 앞부분에 `편재화`되어 있다는 가설은 언어두뇌는 언어의 data를 저장하는 역할보다는 언어를 처리하는 method의 장소를 의미한다. 객체방식은 기능어, 명사어라는 data의 내용보다는 객체의 module에 입각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객체는 우뇌보다는 좌뇌의 방식으로 수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객체 방식은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 적합한 학습 모델이라기보다, 두뇌가 영어를 습득하기 적합한 학습 모델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 객체에 대한 언어 두뇌 작동의 역할 

우뇌: 기능어와 명사어를 기억 저장 

좌뇌 : 기능어와 명사어를 하나의 회로로 조합 

3. 언어정보처리와 관련된 대뇌 영역 

남기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언어정보처리와 관련된 대뇌 영역`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뇌의 베르니케 영역(Wernicke area)은 언어의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영역에 손상에 있는 경우에 이해성 실어증(Wernicke aphasia)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rnicke 영역이 손상될 경우, 단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주로 문장의 이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를 촉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보다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의 의미를 조합하고 통합하여 문장의 뜻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뇌의 브로카 영역(Broca`s area)은 Wernicke 영역과 함께 오래 전부터 언어중추로 알려져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손상을 입게 되면 일차적인 증상으로 전보 문장을 보내는 것처럼 띄엄띄엄 말하며, 말이 어눌해지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근래에 들어 Broca 영역의 손상은 문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문법적 기능의 어미나 한국어의 접사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Wernicke 영역에 손상이 실어증환자와 비교해 볼 때 Broca 영역 손상 실어증 환자는 단어의 관련된 의미를 촉발시키는데 매우 느리고, 이런 이유로 정상인처럼 실시간으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끝으로 한국어의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절 단위로 이루어진다. 만일에 컴퓨터가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려면 어절 중심의 형태소 분석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자료에서 우리는 언어 두뇌가 언어의 의미를 관장하는 베르니케 영역과 언어의 규칙을 관장하는 Broca 영역을 중추로 하여 분산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뇌가 사용하는 언어 규칙의 최소 단위가 객체와 유사한 어절 단위(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서 띄어쓰기의 단위)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짧은 문장에서의 객체 

[I] [go to bed.] 

[I] [go for a walk.] 

명령문을 제외하고 모든 문장에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객체가 존재한다. 

[I] [go shopping.] 

[I] [go to drink.] 

문장의 마지막이 기능어인 경우, 그 기능어는 단독으로 객체를 형성한다. 실제로 위와 같은 짧은 문장들은 굳이 객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 객체의 종류 

I asked him to come at eight. 

위의 문장은 3개의 객체로 구성된다. 

[I] [asked him] [to come at eight.] 

문장의 첫 번째 객체 [I]는 주어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객체 [asked him]은 동사와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객체 [to come at eight.]는 보어 `to come`과 부사구 `at eight`를 포함하고 있다.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를 주어 객체(a Subject object)라 하며, 간단히 주체(主體)라 부른다. 또한 동사와 목적어를 포함하는 객체를 목적어 객체(a Object object) 또는 대상(對象) 객체라 하며, 간략히 대체(對體)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보어를 포함하는 보어 객체(a Complement object)는 보체(補體)라 부른다. 만약 문장이 길어지면 객체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는 객체들은 모두 보어 객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문장에는 언제나 주체와 대체가 있으며, 보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모든 문장은 주체, 대체, 보체라는 3종류의 객체가 있으며, 이들의 순서는 모든 문장에 있어서 언제나 일정하다. 

■ 객체의 종류 

주어 객체 : 주체 

목적어 객체 : 대체 

보어 객체 : 보체 

문장 = 주체 + 대체 (+ 보체1 + 보체2 + ...) 

♠ 문장과 객체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객체는 그 위치에 따라 주체와 대체, 보체로 나누어진다. 

1. 주체(주어 객체, a Subject object) 

1) 주어 

[It] is pleasant to walk in the woods. 

[To walk in the woods] is pleasant. 

▸ 주어나 주부가 곧 주체인 셈이다. 

2) 접속사 + 주어 

[Behind his smile] is a lot of pain. 

[As the car] would not start, we had to call for a taxi. 

3) 동명사 주어 

`동사+ing`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의 존재로 알 수 있다. 

[Heavy drinking] was his downfall. 

[Drinking] heavily was his downfall. 

[Feeding the monkeys peanuts] is forbidden. 

[Being a hero] is not always being a successful man. 

4) 의문문 

`조동사+주어`나 `의문사+주어`는 주체를 형성한다. 

[Do you] know if he will be at his office ? 

[Where are you] going? 

5) 도치 구문 

[Never will I] forget your kindness. 

[Only by shouting] could I express my anger. 

2. 대체(목적어 객체, an Object object) 

대체는 문장에서 주체 다음에 존재하는 객체이다. 

1) 기능어 대체 

문장이 기능어로 끝나면 그 기능어는 독자적으로 객체를 형성한다. 

Everything [changes.] 

You [can either pay now or later.] 

2) 동사 + 목적어 

He [grew up to be + a famous painter.] 

They [seemed surprised at + the news.] 

He [must be angry to say + such a thing.] 

The skirt [was so long as to touch + the floor.] 

He [decided to learn to swim to overcome + his fear of water.] 

Sleep [makes your brain] clear. 

The terrible news [drove him] mad. 

The people [stood up so as to see + the parade] better. 

3) 기능어로 분류되는 `동사+ing(v-ing)` 

We [have enjoyed talking over + our school days.] 

Being a hero [is not always being + a successful man.] 

ⓐ I [am going + home now.] 

ⓑ My hobby [is collecting + stamps.] 

▸ `v-ing`에는 현재분사와 동명사가 있다. 이들의 구별은 ⓐ의 경우처럼 주체 I가 going의 동작을 할 수 있으면 현재분사이고, ⓑ의 경우처럼 주체 My hobby가 collecting의 동작을 할 수 없으면 동명사이다. 

4) 명사어로 분류되는 `동사+ing(v-ing)` 

The child [took + a beating.] 

I [had to have + three fillings.] 

He [was arrested for + the stealing of the horse.] 

▸ 동명사 앞에 관사 a(an), 정관사 the, 소유격(my, his, their 등)이 있으면 명백히 명사어로 판단된다. 

5) `명사+ 명사`구조의 목적어 

문법적으로 4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에는 두 개의 목적어가 존재한다. 이들 명사어간의 관계는 `be`와 `have`의 관계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개의 명사는 하나의 명사어로 간주한다. 

(1) be 관계 

She [named her cat Sally.] 

She [named her cat (be)Sally.] 

I [think it a pretty good idea.] 

I [think it (be) a pretty good idea.] 

▸ 명사와 명사 관계가 be 관계이다. 마치 명사 사이에 be가 생략된 것처럼 여겨진다. 

(2) have 관계 

He [gave me a book.] 

He [gave me (have) a book.] 

I [will find + you a good job.] 

I [will find you (have) a good job.] 

▸ 명사와 명사와의 관계는 사람이 물건을 소유한 의미이다. 

It [costs me lots of labor.] 

It [costs me (have) lots of labor.] 

The work [costs him his health.] 

The work [costs him (have) his health.] 

(그는 그 일 때문에 건강을 잃었다.) 

(3) know 관계 

He [told me a story.] 

He [showed me a book.] 

He [gave me a friendly smile.] 

He [told me (have) a story.] 

He [showed me (have) a book.] 

He [gave me (have) a friendly smile.] 

▸ 명사와 명사와의 관계는 사람이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건의 지식이나 정보, 즉 물건의 속성을 소유한 의미이다. 따라서 have의 의미는 know의 의미이다. 

3. 보체(보어 객체, a Complement object) 

보체는 문장에서 대체 다음에 존재하는 객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1) 기능어 

I found my car [missing.] 

What made him [respected?] 

You must keep your teeth [clean.] 

I consider the idea [pretty good.] 

2)기능어+명사어 

I asked him [to come at eight.] 

I want him [to stay here with me.] 

The doctor advised me [to rest for a while.] 

They heard the plane [take off with a loud noise.] 

3) 한 문장에 여러 개의 보체가 있을 수 있다. 

I saw him [put the key] [in the lock.] 

She was listening to music [with her eyes] [closed.] 

I blame him [for thinking that he] [is better than other man.] 

I want you [to treat these children] [as you] [do your own.] 

♠ 대체(Object) 중심의 이해 

객체학습법에 의한 문장의 의미는 객체 자체와 이들 객체간의 관계를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때 객체들 간의 관계는 대체를 중심으로 주체-대체, 대체-보체의 관계를 이해를 통해서 달성된다. 

비록 문장이 주체, 대체, 보체의 순서(order)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대체에 우선순위(priority)를 부여하여 대체로부터 다른 객체를 이해하게 하려는 것은 대체가 문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가 없이는 주체와 보체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우선 대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문장을 통째로 이해하기 쉽다. 이러한 대체 중심의 문장 이해는 우리말 번역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 문장의 이해 순서 

전통적 학습법 : 주어 → 동사 → 목적어 → 보어 

객체학습법 : 주체 ← 대체 → 보체 

ⓐ는 주어 중심의 전통적 학습법인 반면, ⓑ는 목적어 중심의 객체학습법이다. 이러한 이해 순서가 비록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학습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며, 목적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의 학습을 한번이라도 접한 학습자는 이 방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 학습효과는 강력한 것이다. 

객체학습법은 ‘기능어+명사어’라는 객체 구조(Object-structured)와 대체 중심(Object-centralized)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쉽게 말하면 목적어(Object) 중심의 학습 방식인 것이다. 

♠ 객체 훈련 

객체에 의한 학습은 학습이라는 표현보다는 훈련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것은 객체가 이해하기 위한 영어의 실체(reality)가 아니라, 영어 학습을 위해 습득하여야 할 도구(tool)나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체 훈련은 단순히 기능어와 명사어를 하나의 통합된 의미로 습득하기 위한 반복 학습으로 행해진다. 객체는 모든 문장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교재의 문장에서 스스로 객체 훈련이 가능하다. 

객체 훈련은 보통 암기된 객체에서 기능어로부터 명사어를 연상해내거나, 명사어로부터 기능어를 연상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명사어가 요청(request)하면 기능어가 응답(response)하는 요청-응답 방식(Q-S method)의 훈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능어→ 명사어` 연상 방식보다는 `명사어 →기능어`의 연상 작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객체훈련은 명사어 →기능어의 연상 작용이 어린이에게는 퍼즐 게임(puzzle game)처럼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객체 훈련은 아래의 `제시문`을 암기한 후 명사어를 보고 기능어를 기억해냄으로써 문장을 암기하는 방식이다. 즉 학습자는 문장을 암기한 후, `연상문`의 명사어의 의미를 이용하여 기능어를 연상해낸다. 학습자가 명사어로부터 기능어가 기억해내게 되면, 문장은 자동으로 암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시문 

We [were amazed at / all the circus animals.] 

We [were amused by / the clowns.] 

We [were annoyed by / the elephants.] 

We [were confused by / the noise.] 

We [were disappointed by / the motorcycle daredevils. 

We [were disappointed in / their performance.] 

We [were embarrassed by / my brother.] 

We [were exhausted from / all the excitement.] 

We [were excited by / the lion-tamer.] 

We [were excited about / the high-wire act, too.] 

We [were frightened by][the lions.] 

We [were introduced to / the ringmaster.] 

We [were interested in / the tent.] 

We [were irritated by / the heat.] 

We [were satisfied with / the circus.] 

We [were shocked at / the level of noise under the big tent.] 

We [were surprised by / the fans` response.] 

We [were surprised at / their indifference.] 

We [were tired of / all the lights] after a while. 

* 연상문 

We [ / all the circus animals.] 

We [ / the clowns.] 

We [ / the elephants.] 

We [ / the noise.] 

We [ /the motorcycle daredevils. 

We [ / their performance.] 

We [ / my brother.] 

We [ / all the excitement.] 

We [ / the lion-tamer.] 

We [ / the high-wire act, too.] 

We [ / the lions.] 

We [ / the ringmaster.] 

We [ / the tent.] 

We [ / the heat.] 

We [ / the circus.] 

We [ / the level of noise under the big tent.] 

We [ / the fans` response.] 

We [ / their indifference.] 

We [ / all the lights] after a while. 

3. 이원체 

학습자가 객체에 익숙해지면, 자연적으로 객체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 두 어휘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였듯이, 학습자는 두 객체를 하나의 단위체(unit module)로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문장에서 인접한 두 개의 객체를 합쳐서 이원체(二元体, a Binary module)라 하며, 이원체는 문장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매체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이원체는 객체와 더불어 학습자가 습득하여할 일종의 언어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객체학습법은 우리말 번역을 사용하지 않고도 청해(聽解)와 독해(讀解)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세 개의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 다음 문장은 두 개의 이원체로 표현할 수 있다. 

[I] [want you] [to go home.] 

1. [I] [want you] 

2. [want you] [to go home.] 

이처럼 문장에서 인접한 두 객체가 곧 이원체이며, 이원체는 문장에서 주체와 대체, 대체와 보체, 보체와 보체 간에 발생한다. 그러나 문장에서 인접해 있지 않는 주체와 보체 사이에서는 이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원체의 내용은 두 객체의 내용 관계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이원체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원체의 내용을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원체가 무언인지 알고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원체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전통적 학습법에 익숙한 학습자에게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원체는 그 모듈이 간단하며 모든 문장에 이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원체를 습득하면 할수록 문장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말 번역을 하지 않으면 독해와 청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원체의 모듈은 번역 없이도 문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 것이다. 

♠ 이원체의 작동 원리 

비록 이원체가 간단한 구조이지만, 이원체는 객체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해된다. 기능어(a Collection of function words)를 영어의 첫 철자를 따서 간단히 기호로 `f`로 표시하고, 명사어(a Collection of Noun words)는 `N`으로 표시하면, 객체는 [fN]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원체는 [fN-fN] 또는 [fNfN]으로 표시할 수 있다. 

[I] [want you] [to go home.]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I] : [N] 

[want you] : [fN] 

[to go home] : [fN] 

[I want you] : [N-fN] 

[want you to go home] : [fN-fN] 

위의 [N-fN]은 f가 하나 없는 이원체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이원체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f와 두 개의 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체는 두 객체의 관계인 fN-fN 관계로 이해되어진다. 만약 영어의 이원체의 구성적 의미가 객체간의 관계를 통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각 객체의 f-f 관계 또는 N-f 관계를 통해서 객체간의 관계가 이해되어지게 된다. 다음의 경우와 같이 이원체는 f-f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원체 : [want you to go home] 

f-f 관계 : want - to go(원하다 - 가다) 

객체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어도 이원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말에 익숙할수록 영어에 ‘우리말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말은 일반적으로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동사들이 그 의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말은 대체로 N-N 관계를 f-f 관계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NNff] 이원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NN-ff 관계에 익숙한 학습자는 영어의 fN-fN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두 객체 간의 관계인 fN-fN 관계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보조적으로 이원체에 존재하는 f-f 관계나 N-f 관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객체학습법에 의한 문장의 이해 순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통해서 이해되어진다. 

■ 문장의 이해 순서 

1단계 : 문장에서 이원체 [fNfN]을 발견하고 그 이원체의 내용으로부터 

문장의 내용을 이해한다. 

2단계 : 이원체의 이해는 객체와 객체간의 관계로 이해되어진다. 

3단계 : 객체간의 관계는 기능어-기능어 관계나 명사어-기능어의 관계로 이해되어진다. 

4개의 어휘(두개의 기능어와 두 개의 명사어)의 상호 역학적 관계로 구성된 이원체는 우리말 번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이해될 수 있는 강력한 모듈이다. 이원체의 내용은 모듈의 기반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번역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전통적 학습법에 익숙한 학습자는 이원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절대 이원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그래도 번역이 필요하다면 이원체 대신에 객체만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사나 어미가 문법적 역할을 하는 우리말 구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단어나 어휘의 위치 감각, 즉 언어의 어순 감각이 빈약하다. 그러나 영어는 단어나 어휘의 배열 순서에 의해 단어의 역할이 결정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영어 학습을 위해서 언어의 배열을 담당하는 이원체의 습득을 통해서 영어 감각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원체에 의한 문장의 이해 

다음의 두 가지는 학습자가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원체를 이용하여 문장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예들이다. 

1. 부사절 접속사 

학습자들은 보통 부사절 접속사(if, When, As, Though, Since 등)가 절(paragraph)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가 잘못된 이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원체 방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If it is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 [Though I live near the sea], I am not a good swimmer. 

위 문장의 이원체는 아래와 같이 기능어와 기능어의 관계(f-f 관계)인 접속사-동사 관계로 이해하면 절 전체가 쉽게 이해되어진다. 

ⓐ [If] - [is fine] (라면 - 이다) 

ⓑ [Though] - [live] (일지라도 - 살다) 

2. 부정사 

부정사에는 문법적으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다. 이들 중에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의 이해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학습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며, 이들의 구별은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부정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하기 위해서, ~하니까`라고 번역되면 부사적 용법이고, `~할`이라고 번역되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학습자들은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문장에서 부정사 앞에 위치하고 있는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적 용법,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I [went to the store] [to buy food.] 

ⓑ He [broke his promise] [to return the book.] 

ⓐ와 같이 부정사가 앞의 동사와 관계가 있으면 부사적 용법이고, ⓑ와 같이 명사와 관계되면 형용사적 용법이다. 

ⓐ [went to] - [to buy ] 

ⓑ [his promise] - [to return ] 

객체학습법은 위치에 의한 학습법이기 때문에, ⓐ처럼 f-f 관계이면 부사적 용법이고. ⓑ처럼 N-f 관계이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만약 학습자가 대체의 기능어와 명사어를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부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 [want you] - [to go] 

ⓑ [broke his promise] - [to return] 

부정사 앞의 동사와 명사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면 이들은 fN -f 관계로 이해되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즉 객체학습법의 시각에서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체의 위치에 있는 `to 부정사`와 `동사+ ing`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영어 학습에 더 요긴하다. 참고로 보체에 사용되는 `동사+ing`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 came home [reading the book.] 

I found the baby [sleeping in the cradle.] 

Paul kept me [waiting forty minutes] in the rain. 

We watched the sun [setting behind the mountains.] 

보체의 기능어로 사용되는 `동사+ing`인 경우는 시간 개념으로 현재, 문장에서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나 상태의 의미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보체에 사용되는 `to 부정사`는 시간 개념으로 미래에 발생될 일이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 사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불안정 이원체 

영어 학습법으로 객체학습법의 탄생 동기는 아무래도 학습자의 학습이 영어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학습이 변해감에 따라, 문장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 학습법에서 의사소통에 적합한 새로운 학습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학습으로 객체학습법이 언제나 전통적 학습법보다 우수한 것은 아니다. 학습자가 각종 영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 학습을 한다면 전통적 학습법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라면 객체학습법이 훨씬 유리하다. 그것은 객체학습법이 객체나 이원체라는 강력한 모듈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필수인 문장을 암기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체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생각만큼 쉽게 체득되지 않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완벽한 모듈을 갖추지 못한 불안정한 이원체(an unstable binary module)의 학습을 통해 이원체를 보다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 이원체도 일반 이원체와 마찬가지로 두 객체의 조합(a Combination of two Object modules)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4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이원체와 달리, 3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체를 지칭한다. 불안정 이원체에는 [N-fN] 이원체와 [fN-f] 이원체의 2종류가 있다. 

■ 불안정 이원체 

1. [N-fN] 이원체 

2. [fN-f] 이원체 

1. [N-fN] 이원체 

1) be 동사와 have 동사 

`be 동사`와 `have동 사`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학습자가 be와 have 동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번역 습관을 방지하는 복병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be 동사와 have 동사는 약하고 빠르고 들리는데, 그것은 이들 동사가 쉽고 빠르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들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특히 듣기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상태와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며, 또한 동사는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로 나누어진다. 우리말의 동사에 사용되는 용언 어미를 살펴보면 `~이다`와`~하다`로 나누어지며, `~이다`는 상태 동사의 어미이고, `~하다`라는 동작 동사의 어미이다. 

우리말 동사는 위의 경우처럼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반면, 영어의 동사는 대체로 be동사, have동사, 그리고 do동사(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다. 영어의 동사는 분류상 우리말보다 have 동사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통 have동사는 be동사보다 do동사에 포함된 동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have동사를 be동사와 같은 상태 동사의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have동사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 

ⓐ I am a boy. 

ⓑ I have an apple. 

위의 문장들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갖고 있는 크기나 범주를 부등호 기호와 집합의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I < a boy. 

ⓑ I > an apple. 

ⓐ I ⊆ a boy. 

ⓑ I ⊃ an apple. 

이처럼 have동사를 be동사와 같은 상태 동사로 처리한다면 이들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되며, 이들의 의미는 과거보다 더 또렷해지게 된다. 말하자면 be동사에 `크기`라는 의미 특성을 부여하면, be는 존재와 크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존재 의미인 be의 부정은 is not이나 are not이 되지만, 크기 의미인 be의 부정은 have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에 자주 쓰이는 be와 have동사는 같은 범주의 상태 동사로 판단한다면, 굳이 우리말 번역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What matters] [is how they] live.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이다. 

[Her bag] [has no name] on it. 

가방에는 이름이 없다.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명사어간의 크기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What matters - how they] 

[Her bag - no name] 

위의 두 명사간의 관계가 상태 동사의 관점이면 be 동사가 쓰일 것인지, have 동사가 쓰일 것인지는 명사들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즉 주어가 목적어보다 커다란 의미 특성을 갖고 있으면, have 상태이며, 그렇지 않으면 be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학습자가 be 동사와 have 동사에 대해 상태 동사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이들의 의미인 `~이다`, `~가지고 있다`라는 번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be 동사나 have 동사가 사용된 주체-대체 관계인 이원체 구조는 하나의 모듈 단위로 이해되어진다. 

2) 대명사 주어 

영어의 문장은 의미적으로 주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하며, 이때 주어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 주어`이다. 이처럼 대명사 주어는 의미가 필요해서 사용될 수 있고, 문장의 구성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가능하면 대명사 주어의 의미보다는 문장의 구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대명사 주어가 다음에 나오는 어휘들과의 의미 관계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I] [go to school.] 

[He] [was surprised.] 

[She] [is going there.] 

[They] [have two children.] 

[He] [works 35 hours a week.] 

대명사 주어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고 대체를 중시하면, 주어의 의미가 대체에 끌려가듯이 이해되어져서 문장을 한꺼번에 이해하기 쉽다. 

[I → go to school.] 

[He → was surprised.] 

[She → is going there.] 

[They → have two children.] 

[He → works 35 hours a week.] 

주어가 대명사인 문장은 주체와 대체간의 불안정 이원체 [N-fN]이 발생한다. 

ⓐ This has to be one of the best novel in the world. 

ⓑ The old man and the sea has to be one of the best novel in the world. 

ⓐ는 대명사 주어가 사용된 문장이며, ⓑ는 일반명사 주어가 사용된 문장이다. 대명사 주어와 대체와 이원체를 형성하는데 익숙해지면, 일반명사 주어도 대체와 이원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 [This / has to be one of the best novel] [in the world.] 

ⓑ [The old man and the sea / has to be one of the best novel] [in the world.] 

이처럼 전통적 학습법은 주어(Subject)를 중심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학습법이라면 객체학습법은 목적어(Object) 중심의 학습법이다. 

2. [fN-f] 이원체 

1) 부사절 접속사 

[As I] [was speaking,] 

[Though she] [was only ten,] 

[If you] [know how I suffered,] 

주체에 부사절 접속사가 함께 사용되어지는 경우, 주체의 접속사는 대체의 동사와 f-f 관계를 통해서 이원체가 이해된다. 

f-f 관계 

As - speaking, 

Though - was, 

If - know, 

2) 기능어 종결 문장 

우리말은 문장이 언제나 동사어로 끝나는 반면, 영어의 문장은 명사어, 아니면 기능어로 끝나게 된다. 기능어로 끝나는 문장의 종결 위치에 있는 기능어는 홀로 객체를 형성하게 되면 불안정하다. 따라서 종결 기능어는 자신의 앞에 있는 객체와 함께 이해되어지기 용이하다. 문장 종결 기능어는 앞의 객체와 함께 [fN-f] 이원체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이 종결 기능어는 앞의 객체와 함께 이해되기 쉽다. 

(1) 형용사 

I found his advice very helpful. 

⇨ I [found his advice ← very helpful.] 

I saw him young and strong. 

⇨ I [saw him ← young and strong.] 

I consider the idea pretty good. 

⇨ I [consider the idea ← pretty good.] 

You must keep your teeth clean. 

⇨ You [must keep your teeth ← clean.] 

(2) 분사 

The child came home crying bitterly. 

⇨ The child [came home ← crying bitterly.] 

I don`t like to see you disappointed. 

⇨ I [don`t like to see you ← disappointed.] 

(3) 부정사 

The doctor [advised me ← to rest.] 

I [have no house ← to live in.] 

(4) 동사 

[I`ll let you ← graduate.] 

Did you [notice anyone ← come in?] 

2) 의문문 

When did she [get married?] 

⇨ When did she ← get married? 

How can I [get there?] 

⇨ How can I ← get t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 What are you ← talking about? 

Why have you [been there?] 

⇨ Why have you ← been there? 

Did you [notice anyone] come in? 

⇨ Did you [notice anyone ← come in?] 

불안정 이원체 중에 [N-fN] 이원체는 문장의 시작 부분에서 발생되고, [fN-f] 이원체는 마지막 부분에서 발생되며, 문장의 중간에서는 불안정 이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복문 

두 개 이상의 구문(절, paragraph)이 접속이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복문(複文, Complex sentence)이다. 복문은 두 구문이 어느 한 구문에 종속되지 않고 균형이 잡힌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영어에는 복문이 많기 때문에, 복문이 단문처럼 인식되어야 영어를 다루기가 쉽다. 

그러나 복문은 단문에 비해서 비교적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해가 더 어렵고, 특히 소리영어의 경우에는 이해가 더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는 복문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복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갖고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비록 복문이 단문의 합으로 구성되고 이해될지라도, 문장을 단문과 복문을 구별하지 말고, 단문으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서도 단문과 복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와 유사하다. 복문은 의미의 시각에서 보면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조의 사각에서는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인식해야만, 복문은 단문처럼 취급될 수 있다. 

2. 전통적 학습법에서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으면 이들이 `생략`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객체학습법은 접속사나 관계사의 `생략`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객체학습법은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법으로, 화자(話者, speaker)가 청자(廳者, listener)에게 말을 할 때,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 학습자는 단순히 주격관계대명사는 언제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 접속사나 관계사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편리하다. 

3. 복문이란 단문보다 동사를 하나 더 사용한 문장으로, 두 번째 구문의 동사는 앞 구문의 어휘 중의 어느 하나와 관계가 있다. 앞 구문의 동사와 내용이 관계가 있으면 f-f 관계를 형성하고, 명사와 관계가 있으면 N-f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f-f 관계이면 접속사를 사용하고, N-f 관계이면 관계사를 사용한다. 

4. 학습자가 복문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접속사를 사용하는 복문에서 N-f 관계인 복문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학습법에서는 복문을 접속사와 관계사를 사용하는 복문으로 분류하지만, 객체학습법에서는 f-f 관계와 N-f 관계로 분류한다. 

5. N-f 관계인 복문은 N의 특성에 따라 문법적 사용을 다음과 같이 달리하고 있다. 

1) N(명사)의 특성이 사람이나 사물이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한다. 

2) N의 특성이 무형적 사물이면 접속사를 사용한다. 

3) N의 특성이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이면 관계부사를 사용한다. 

객체학습법은 전통적 학습법과 달리, 명사의 특성으로부터 문법을 고려하는 학습법이다. 그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구사를 위해, 입력영어에서부터 출력영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복문의 분류 

1. f-f 복문 

1) N이 없는 경우 

I [suppose you] are right. 

I [am sorry I] am late. 

I [found the book] was difficult to me. 

It [is necessary Bill] (should) go right away. 

He [must be hurt that he] should react like that. 

Are you [mad that you] should do such a thing?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f-f 관계로 이해된다. 

suppose - are right. 

am sorry - am late. 

found - was difficult 

is necessary - (should) go 

must be hurt - should react 

mad -should do 

2) N이 사람인 경우 

She [showed me (that) it] was true. 

He [warned me I] must not do it. 

I [promised him I] would be there at ten. 

He [informed me (that) she] had been successful. 

He [told me] [why the boy] was crying. 

위의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4형식 문장과 유사하며, 두 번째 구문은 간접목적어에 해당한다. 위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f-f 관계로 이해된다. 

showed - was true 

warned - must not do 

promised - would be 

informed - had been successful 

told - was crying 

3) it 주어 

It [occurred to me he] lent me five dollars. 

It [appears to me] [that he] was telling a lie. 

It [seemed to him] [that (=as if) all the world] were smiling on him. 

▸ 접속사 that 대신에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s if`을 사용할 수도 있다. 위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f-f 관계로 이해된다. 

occurred - lent 

appears - was telling 

seemed - were smiling 

2. N-f 복문 

1) N이 사람이나 사물인 경우(주격 관계대명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대명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I [want a man] who can speak English. 

I [read the book] which was difficult to me. 

N-f 관계로 이해된다. 

a man - can speak 

the book - was difficult 

ⓐ I read the book difficult to me. 

ⓑ I found the book difficult to me. 

▸ ⓐ는 틀린 문장이고, ⓑ가 올바른 문장이다. 위의 문장은 동사가 하나 사용된 단문들이다. 단문은 N-f 관계를 따르지 않고, f-f 관계를 따른다. 즉 ⓑ의 found- difficult는 성립되지만, ⓐ의 read - difficult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2) N이 사람이나 사물인 경우(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whom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You [are the only man I] love. 

This [is the best book I] have ever read. 

[The boy you] [met there] is my brother. 

N-f 관계로 이해된다. 

the only man - love 

the best book - have ever read 

The boy - is 

3) N의 속성이 무형적 사고인 경우(접속사 복문) 

구어체에서는 접속사 that을 잘 사용하지 않고, 문어체에서는 독자의 이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하기도 한다. 

I [have no idea (that) you] were coming. 

There [is no proof (that) he] stole it. 

There [is a chance (that) he] will make progress. 

There [can be no doubt (that) he] is the best man for the position. 

[The idea that you] [should help her] did not please me. 

N-f 관계로 이해된다. 

idea - were coming 

proof - stole 

a chance - will make 

doubt - is 

The idea - did not please 

4) it 목적어 

I [took it this] was my last chance. 

We [owe it] [to you no one] was hurt in the accident. 

[Let`s keep it secret they] got married. 

위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N-f 관계로 이해된다. 

it - was 

it - was hurt 

it - got married 

3. N(명사)의 속성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인 경우(관계부사) 

N의 속성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인 경우 문법적으로 관계부사에 해당되며, when과 where는 N-f 관계이고, why와 how는 f-f 관계이다. 

1) when, where 

It [was last year when we] met first. 

The house [where he] [lives] is very large. 

N-f 관계로 이해된다. 

last year - met 

The house - is 

2) why, how 

Is this [why you] disagreed with me? 

I [told him] [how I] had read about it. 

f-f 관계로 이해된다. 

is - (why) disagreed with 

told - (how) had read about 

4. so와 such의 비교 

1) so + 형용사 

I [was so hungry that I] could not walk. 

We [have so arranged matters] [that one of us] is always on duty. 

The article [is so written that it] gives a wrong idea of the facts. 

위의 문장들은 f-f 관계이며, 두 번째 기능어가 정도(程度)의 의미를 갖고 있다. 

hungry - walk 

arranged - is 

written - gives 

2) such + 명사 

He is such a nice man (that) everybody likes him. 

He is not such a coward but(=that) he can do that. 

N-f 관계로 이해된다. 

such a nice man - likes 

such a coward - can do 

3) so that ~ 

Talk [louder so that I] may hear you. 

We [tied him up ][so that h]e couldn`t escape. 

They [were short of fresh water,] [so that they] drank as little as possible. 

f-f 관계이며, 인과(因果) 관계이다. 

Talk - hear 

tied - escape 

short - drank 

복문은 이처럼 f-f 관계나 N-f 관계라는 두 가지 공식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f-f 관계나 N-f 관계도 fN-f 관계라는 통합적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학습자가 fN-fN 관계인 이원체로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접속사나 관계사가 사용된 복문을 단문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원체는 영어 학습을 하기 위한 우선 학습자가 사용할 공식이자, 확고히 머리 속에 가져야 할 영어 기술인 것이다. 

♠ 언어 지식과 언어기술 

학습에는 현재의 학교 수업이나, 공부와 같은 학습자의 지식을 쌓기 위한 학습과 자전거 타기, 음악, 미술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두 가지 학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학습으로부터 달성된 명확한 이해나 인식을 지식이라 하고, 학습으로부터 달성된 방법을 기술이라 할 때, 학습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 학습의 목적 

1. 지식의 획득 

2. 기술의 습득 

언어 학습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언어 지식의 획득과 언어 기술의 습득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보통 기술이란 자전거 타기나 수영과 같이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을 기술이라 하며, 음악과 미술에 사용되는 기술은 선천적 기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술이라 하지 않고 재능이라고 부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학습은 일반 학문과 달리 지식보다는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기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술(technology)이란 기법(technique)을 다룰 줄 아는 것을 의미하며, 기법을 학습자가 안다고 기술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기법을 두뇌가 회로를 갖고 있어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 즉 기법은 인간이 알고 있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두뇌가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가 언어를 지식이 아닌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뇌가 언어의 기법을 잘 갖추도록 하는 학습하여야 한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도 영어를 못하는 현상은 영어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어 기술에 대한 학습 부재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최근에 영어 연수나 유학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학습자가 영어 지식보다는 영어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다. 

객체학습법은 학습자에게 영어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뇌가 영어의 기술을 갖추기 위한 학습방법으로, 단어 단계, 객체 단계, 이원체 단계, 문장 단계라는 뚜렷한 구분된다. 이러한 분명한 구분은 두뇌가 영어의 기법을 갖추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어 - 객체 - 이원체 - 문장`의 학습 단계는 마치 곤충의 `알→애벌레→번데기→성충`의 성장단계와 흡사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객체학습법의 단계는 단어 단계가 성숙되어 객체 단계로 성장되고, 객체가 성장되어 이원체로 성장하지 않는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는 객체 단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정도 영어를 배운 학습자는 최초에 이원체 단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 습득 단계의 비교 

곤충의 성장 단계 : 알 → 애벌레 → 번데기 → 성충 

어린이 학습 단계 : 단어 ← 객체 → 이원체 → 문장 

성인의 학습 단계 : 단어 ← 객체 ← 이원체 → 문장 

일반 학습은 학습자의 지식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언어습득 능력은 지능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머리가 좋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더 올바르고 빠르게 습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언어습득이 지능과 무관한 현상은 언어습득이 언어지식에 의해서 달성되지 않고, 언어기술에 의해서 달성되기 때문이다. 객체학습은 지능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후천적 언어기술에 의한 학습방식으로, 머리가 그다지 우수하지 않은 학습자에게도 적합한 학습방식인 것이다. 

§ 4. 소리영어 

영어 학습은 그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종류로 구분되어진다. 

1. 입력영어 : 읽기, 듣기 

2. 출력영어 : 말하기, 쓰기 

3. 소리영어 : 듣기, 말하기 

4. 문자영어 : 읽기, 쓰기 

입력영어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의 학습방식은 소리영어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 학습이 입력영어 중에 문자영어에 치중하고 있는 데에는 문자영어보다 소리영어가 학습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소리 학습의 과정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또한 소리영어보다 문자영어가 집단 교육을 하기가 편리하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소리영어 학습교재도 문자영어에 익숙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가 대부분이고, 소리영어에 익숙한 학습자가 문자영어를 배우기 위한 교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의 영어 학습 환경은 문자영어 중심의 학습 환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퇴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 학습은 우선 문자영어를 잘 하면 소리영어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오히려 문자영어가 소리영어를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문자영어 위주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소리영어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1. 문자영어로는 알 수 있으나 발음의 구별이 어렵다. 예를 들어 `wife`와 `wipe`, `thought`과 `taught`, `walk`과 `work`을 발음의 구별이 어렵다. 

2. 문자로는 알 수 있으나, 두 단어 이상이 연음(連音)될 때 변화된 발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 

3. 눈으로는 알 수 있는 문장도 소리로 들으면 문장의 어순 관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영어 학습에서 소리로는 알 수 있으나 문자의 구별이 어려운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소리영어 위주의 학습은 무턱대고 듣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특단의 방책이 필요하다. 

♠ 언법 

문자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수이듯이, 소리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법과 유사한 소리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 우리말의 규칙을 모르고는 우리말을 이해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영어의 규칙을 모르고는 영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할 수 없듯이, 듣기도 듣기의 규칙이 없으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문자영어와 소리영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family라는 단어를 `f-a-m-I-l-y`라는 여섯 개의 철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소리영어에서는 `fa-mi-ly`라는 3개의 음절(a syllable) 단위로 들린다. 즉 문자영어 위주로 학습한 학습자는 family라는 단어를 들을 때 6개의 단위로 판단하는 반면에, 소리영어 위주로 학습한 학습자는 family라는 단어를 보면 `패밀리`라는 3개의 단위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소리와 문자간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family의 빠른 발음으로 `팲리`가 사용된다면, `패밀리에`에서 `팲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도, `family`라는 6개의 철자에서 `팲리`라는 2개의 소리단위로의 전환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이 단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자영어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소리영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는 우리말의 어미나 조사와 같은 단어나 어휘를 연결해주는 연결어가 부족한 언어이다. 따라서 문자영어의 경우 단어나 어휘의 전후 관계를 통하여 문장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실시간(real time)으로 들리는 소리영어에 있어서는 단어나 어휘의 전후 관계를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소리영어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조치가 없다면 영어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이때 소리영어에서 사용하는 소리영어의 규칙이 바로 음률(音律, Rhythm)인 것이다. 

음을 붙이고 높이는 음의 규칙인 음률은 언어 관습이나 부드럽고 예쁘게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언어의 규약인 것이다. 말하자면 화자가 음률을 사용하지 않으면 청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음률은 문장의 구조적 관계에 따라 규칙적으로 말하여야 할 화자와 청자간의 언어 규약인 것이다. 

이처럼 문자영어에서는 알 수없고 오직 소리영어에서만 발생하는 언어의 규칙이 곧 언법이다. 언법이라는 표현은 문법에 대응되는 용어로, 아직 세상에 공식적으로 공표된 적은 없다. 따라서 객체학습법에서 다루는 언법이 실제 언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고, 객체학습법은 발음, 연음(liaison), 그리고 음률에 대한 언법만을 다루고 있다. 학습자는 위 3가지 현상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소리영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언법 

1. 발음 

2. 연음 

3. 음률 

♠ 발음 기관 

영어 원어민이 우리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말하여도, 우리에게 그 발음이 어딘지 어색하게 들린다. 또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발음도 그 음색이 영어 원어민과 발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음색이 다르게 들리는 것은 우리와 그들이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같은 발음이라 하더라도 그 발음의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의 음가(音價)와 우리말의 음가가 다르게 나타난다. 

발음은 허파에서 내쉬는 공기가 목구멍을 통해 코나 입 밖으로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나는 소리이다. 이때 발음은 목구멍과 혀, 입술이라는 3가지 부위를 사용하며, 발음 기관은 목소리를 생성하는 발성(發聲, phonation) 기관과 혀와 입술을 이용하여 나오는 소리인 조음(調音, tune) 기관으로 나누게 된다. 

1. 발성 기관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억양을 사용하여 말을 하게 된다. 음악의 옥타브는 성대를 조절해서 나오는 소리이지만, 억양은 목구멍을 조절할 때 나는 소리로 그 차이가 있다. 우리말은 말을 시작하기 직전에 발음기관의 변화가 없지만, 영어는 목구멍을 조여서 막은 상태를 만든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한다. 영어 원어민들이 말하기 전에 잠깐 머뭇거렸다가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보았을 것이다. 이 멈칫거리는 동작은 목구멍을 조이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영어는 목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말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조음 기관 

발성기관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조음 기관인 혀와 입술에서 가공되어진다. 혀와 입술 중에서 영어의 소리가 가장 다르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혀에 의한 소리이다. 영어는 목구멍을 조이기 위해 혀의 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당김에 따라 상대적으로 혀가 짧아져, `혀 짧은 소리`를 내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태는 혀의 끝이 입안에서 약간 들뜨게 되고, 혀의 양 측면은 윗 어금니에 닿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어보면, 어금니와 들 뜬 혀에서 공기의 공명(共鳴, resonance)이 발생하면서 나는 진동수는, 입안 전체에서 공명 현상이 발생되어 나는 우리말 진동수와 다르다. 영어와 우리말은 근본적으로 입안에서의 공명 현상에 의해 음색(音色)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음과 모음의 발음 

우리가 영어의 음을 제대로 듣는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발음기관을 다르게 사용하는 원인도 있지만,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말은 혀나 입술의 부딪힘으로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 인식하고, 발성기관과 입술의 모양에 의해 나는 소리를 모음으로 판단하는 반해, 영어는 발성기관을 사용하여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 하며, 조음기관을 사용하여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은 혀나 입술이 닿아서 나는 소리가 자음이고, 모음은 목소리와 입술 모양에 조화된 소리가 모음이다. 반면에 영어는 목에서 나는 소리가 모두 모음이고, 혀나 입술을 사용하여 나는 소리는 모두 자음이다. 이때 우리말의 자음은 모두 혀나 입술이 입안의 다른 부위와 부딪혀서 소리가 나게 되지만, 영어의 자음에는 혀나 입술의 입안에서의 `위치(position)`에 의해서 나는 소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어의 자음은 우리말의 자음과는 그 해석이 다르다. 

구분자음모음우리말혀나 입술의 사용목소리와 입술 모양영어혀의 사용과 위치, 또는 

입술의 사용과 모양목소리 

예를 들어 `r 발음`과 `l 발음`은 혀의 위치에 의한 소리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혀를 사용한 자음이지만, 우리말로는 모음처럼 들린다. 또한 `b 발음`과 `v 발음`도 우리말의 `ㅂ 발음`과 같기 때문에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이들의 발음도 입술의 사용부위에 따라 아랫입술이 윗니와 만나면 `f와 v의 발음`, 입술끼리 만나면 `p와 b발음`으로 필히 위치로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말의 `ㅅ 발음`과 `ㅈ 발음`은 뚜렷이 구별되는데 반해, 영어의 `s 발음`과 `z 발음`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말은 유, 무성음의 차이로 구별되는 언어인 반면, 영어는 유, 무성음의 차이보다는 조음 기관의 위치를 더 중시하는 위치 언어인 것이다. 

th의 [θ]와 [ð] 발음도 뚜렷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혀의 위치를 우선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우` 발음은 영어의 `u 발음`과 `w 발음`에 해당된다. `u 발음`은 우리말처럼 모음이고,`w 발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내는 소리로 우리말로는 모음처럼 들리지만, 영어는 조음기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음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우리말과 영어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의 발음에 대한 인식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영어 학습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우리에게는 영어의 모음보다는 자음, 즉 발성 기관보다는 조음 기관의 사용에 대한 이해나 습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실제 학습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영어의 발음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경우처럼 조음기관의 정확한 위치에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아이가 영어의 알파벳을 읽고 쓸 줄 알면 아이가 알파벳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알파벳에 대한 발음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고, 실제로 구사가 가능하여야 진정으로 알파벳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알파벳의 진정한 습득은 최소 3개월은 학습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영어는 발성 기관을 사용할 때 나는 소리인 `발성음`과 조음기관을 사용할 때 나는 소리인 `조음`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family는 `fa-mi-ly`라는 3개의 음절로 인식되어지지만, friends는 하나의 음절로 인식된다. think(씽ㅋ), thought(쏱), through(쓰루), boat(보웉), buy(바이) strike(스트라잌) 등은 하나의 음절로 인식된다. 한글의 구조로 인식하면 편리하다. family는 `(자음-모음)-(자음-모음)-(자음-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friends는 `(자음-자음)-(모음-모음)-(자음-자음-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의 이중 모음, 삼중 자음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모음인 발성음은 발성음끼리 발음되고, 자음인 조음은 조음끼리 발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family의 경우, 조음 기관을 이용하여 `f-m-l`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발성 기관을 이용하여 `a-i-y`를 한꺼번에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은 두뇌가 스스로 알아서 작동처리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잘 알 수 없다. 단어를 빨리 말할 때, 라이붜리(library), 써언니(certainly), 템춰(temperature), 췌너(trainer), 등의 소리는 발성음과 발성음, 조음과 조음간의 합성으로부터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어의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특히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음에서는 더욱 극심하게 발생한다. 발성음과 조음이 짝을 이루어 발음되는 형태는 객체와 유사하고, 발성음들과 조음들이 합성되는 형태는 이원체와 유사하다. 

우리말의 자음이 입안의 발음 기관이 부딪혀서 나는 반면, 영어의 자음은 조음 기관의 위치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영어의 발음은 발성음과 조음의 합성인 음절이라는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하겠다. 

♠ 혓소리 

자음(조음)을 관장하는 혓소리는 사용 부위와 혀끝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혀의 사용부위에 의한 분류 

1) 혀뿌리소리(g, k 음) : 우리말과 유사하다. 

2) 혓바닥소리 (s, z 음) : 혓바닥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음으로, 발음할 때 혀끝은 내려가게 된다. 

3) 혀끝소리 (l 음) : 혀끝이 윗니 뒤의 경구개 위치에서 들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소리이다. 

2. 혀끝의 위치 

1) r 음 위치 : 혀끝을 입 안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나는 소리이다. 

2) l 음 위치 : l 음 위치를 혀끝의 기본 위치라 한다. 

3) th (θ, ð)음 위치 : 혀끝을 깨물었을 때 나는 소리이다. 

혓소리 

분류 기준 

g, k 음 

혀뿌리 사용 

s, z 음 

혓바닥 사용 

r 음 

혀끝의 제일 안쪽 위치 

th 음 

혀끝의 제일 바깥쪽 위치 

l 음 

그 외 모든 음의 혀끝 위치 

자음은 혀끝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g, k 음은 우리말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발음은 혀끝이 l 음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의 모든 음이 혀끝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소리가 난다. 

* l 음은 l 다음에 모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게 들린다. l 다음은 모음이 있을 때는 혀끝이 입천장에 닿아서 소리가 나지만, 모음이 없으면 입천장에 닿기 전의 소리가 나서 우리말의 모음처럼 들린다. 

ⓐ l 다음에 모음이 있을 때 

lake(레잌), late(레잍), leaf(맆), lion(라이온) 

ⓑ l 다음에 모음이 없는 경우 

kill(키오, 키으), possible(파써브오, 파써보), milk(미옼, 미읔), silk(씨옼, 씨읔), film(피음) 

* l과 r 음은 혀가 입안의 다른 부위에 닿아서 발생되는 소리가 아니라, 혀끝의 닿지 않고 위치에 의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자음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 l과 r 음은 철자의 모양처럼 l 음은 혀끝을 위로 올리는 소리이고, r 음은 혀끝을 꺾는 소리이다. 

* n 과 ng 음은 혀끝이 입천장에 닿을 때 나는 소리이다. 우리말의 `받침 ㄴ`과 `받침 ㅇ`발음을 위해 혓바닥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 혀끝의 행동반경은 `r에서 th까지`이며, 혀를 사용하는 모든 조음은 r과 th 음 사이에 존재한다. 

* z 음은 혓바닥을 사용하는 소리이고, j[ʤ] 음은 혀끝을 사용하는 소리로 명확히 구별된다. 

♠ 입술소리 

혓소리와 더불어 자음(조음)을 관장하는 입술소리를 낼 때에는 혀는 기본적으로 `l 음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입술소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두 입술을 사용한 소리( p, b 음) : 우리말 입술소리와 사용하는 방식이 같다. 

2. 아래 입술이 윗니에 닿아서 나는 소리(f,v 음) : v와 f가 구별은 안 될 수는 있어도 v와 b는 절대 구별되어야 한다. 

3. 입술을 조금 내밀고 동그랗게 말았을 때 나는 소리(sh[ʃ], [ʒ] 음) : [ʃ], [ʒ] 음은 입술소리로, 혓소리인 [ʧ], j[ʤ] 음과 구별되어진다. [ʃ와 [ʒ[음은 입술을 동그랗게 말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쉬], [쥐 음으로 들린다. 

she(쉬), shine(쉬아인), shut(쉍) 

vision(비줜), pleasure(플레줘) treasure(트레줘) 

마찬가지로 u 음에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w 음은 입술소리이다. u 음은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w 음은 입술을 오므리는 차이가 있다. 

way, water. window, wood 

♠ 단어의 발음 

1. t, tt 음의 변성 

ř은 t의 변성 표시로, 혀끝이 r 음 위치에 있지 않고 l 음 위치에서 소리가 난다 . 

waiting, lighter, heater, irritable, dating, metal, later, automatic, water, mighty, party 

→ waiřing, lighřer, heařer, irriřable, dařing, meřal, lařer, auřomařic, wařer, mighřy, pařy, 

butter better latter letter matter getting motto bottom 

→ buřer beřer lařer leřer mařer geřing mořo bořom 

out of → ouř-of(아우럽) 

bite of → biř-eof(바이럽) 

about it → bouř-it(어바우맅) 

let it → leř-it(레맅) 

lit up → liř-up(리렆) 

set out → seř-out(세라웉) 

that I`d → thař-I`d(대라읻) 

what if → whař-if(와맆) 

wrote a → wrořea(로우러) 

get over → geř-over(게로버r) 

2. 약한 모음의 발음 

강세(strong stress)가 없는 약한 모음은 보통 [ə]발음이거나 생략된다. 

1) 제 1 음절에 강세가 있을 때 약한 모음의 발음은 생략되어 `으` 발음이 난다. 

specifically → specific`lly(스페시피끌리) 

veteran → vet`ran(베츠런) 

camera → cam`ra(캐므러) 

finally → fin`lly(파인리) 

family → fam`ly(패믈리) 

really → re`lly(릴리) 

general → gen`ral(제느러) 

federal → fed`ral(페드러) 

several → sev`ral(쎄브러) 

average → aver`ge(애버르지) 

leverage → lever`ge(레버르지) 

beverage → bever`ge(베버르지) 

2) 제 2 음절에 강세가 있을 때 

about(으바읕) 

delivered(들리r버드) 

believe(블립) 

absence(앱슨스) 

decide(드싸이드) 

definitely(데퍼니들리) 

tomorrow(트마로우) 

tonight(트나잍) 

at five(엍파이브) 

to come(트컴) 

edible(에러브오) 

as soon as possible(어수너스, 으스느스) 

what do you mean?(와류민?) 

3. h 묵음 

모음의 무성음인 h 음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1) What did he do after you told him the news?(디리, 토오딤) 

2) It serves him right for being so stuck-up.(써r브짐) 

3). My father said he would help us.(쌔리) 

4) She wanted to see him again.(씨임) 

5) If he asks me,(이피) 

6) It was better than I had expected.(아이앧) 

7) What`s his address ?(왓지스) 

8) I`ll tell him.(알텔림, 알테오임) 

9) Was her sister at the concert too ?(워저r) 

특히 `wh~`단어에서 h 음은 묵음된다. 

1) What happened to your arm? (What → wat) 

2) I know where it is. (where → were) 

3) When are you planning to leave ? (When → wen) 

4) I`ll cover for you while you`re on vacation. (while → wile) 

5) I don`t know whether to go or not. (whether → wether) 

6) Which one did you select ? (which → wich) 

7) I want to know why it happened. (why → wy) 

4. t, d 음의 생략 

자음이 연속되면 t,d 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ly → exac`ly(이그재끌리) 

correctly → correc`ly(코r레끌리) 

distinctly → distinc`ly(디스띵끌리) 

accidentally → acciden`lly(애씨덴을리) 

boldly → bol`ly(보을리) 

연음 

발음 현상이 단어의 자음(조음)과 자음, 자음과 모음(발성음), 모음과 모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리 현상이라 한다면, 연음 현상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자음과 자음, 자음과 모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리 현상이다. 

발음 현상은 우선 혀의 위치로부터 자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연음 현상은 연음이 주로 발생되는 문장에서의 단어 위치를 구별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연음 현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능어와 명사어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연음 현상에는 소리의 이동 현상과 소리의 변화 현상이 있다. 소리의 변화 현상은 소리의 이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현상으로 학습자는 객체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이동 현상의 규칙성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기능어 ← 관사, 소유격 

관사나 소유격 대명사는 기능어로 이동되어 발음된다. 

Tom [went-to-a / doctor.] 

You [finish-your / homework.] 

[Will-you] [come-with-us, too?] 

The boy [let-the-dog] [lick-his / fingers.] 

[Just-eat-one-apple] [and-one-egg-a / day.] 

위의 이전 현상은 우선 발음의 음절 단위의 개념을 갖아야 한다. `went-to-a`의 경우 went, to, a 는 모두 1음절이다. 따라서 이들은 합쳐서 한 단어처럼 인식하여야 한다. 위의 예에서 기능어들의 음절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ent-to-a : 1+1+1 = 3 음절 

finish-your : 2+1 = 3 음절 

Will-you : 1+1 = 2 음절 

come-with-us : 1+1+1 = 3 음절 

let-the-dog : 1+1+1 = 3 음절 

Just-eat-one-apple : 1+1+1+2 = 5 음절 

and-one-egg-a : 1+1+1+1 = 4 음절 

이처럼 영어는 단어가 하나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씩 띄어 읽기가 불편하다. 만약 학습자가 영어를 단어 단위로 띄어 읽는다는 것은 우리말의 `갑니다`를 `겁, 니, 다`로, `아버지께서`를 `아버지, 께서`로 띄어 읽는 것과 같다. 영어는 단어 단위로 띄어 읽거나 이해하지 말아야 하고, 객체 단위로 띄어 읽고 들어야 한다. 이처럼 뭉쳐 읽고 들어야 할 객체 단위를 소리영어에서는 소리군(소리群, a Group of Sounds)이라 한다. 

2. 주어 ←be동사, have동사, 조동사 

be동사, have동사, 조동사는 주체에 이동되어 들린다. 

[If-he-will do it, ~] 

It-is true [that-he-has returned home] 

연음에 의한 소리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자음과 자음의 충돌에서 발생하며, 두 번째로 모음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부터 발생한다. 

♠ 발음의 변화 

단어간에 발생하는 연음현상은 주로 자음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 유사한 자음의 생략 

유사한 자음이 연속되었을 때, 앞의 자음은 생략되어 우리말 받침처럼 들린다. 

bad day → bad-ay(밷데이) 

nice suit → nis-uit(나잇슡) 

bus station → bus-tation(벗스테이션) 

last time → last-ime(레슷타임) 

wish she → wis-he(윗쉬) 

this seat → this-eat(딧앁) 

kids sure →kis-ure(깉슈어) 

take care → tak-are(테잌케어) 

and does → and-oes(앤다스) 

if fail → if-ail(잎패이오) 

meant to → meant-o(멘투) 

fished doing → fished-oing(피쉳두잉) 

what do → what-o(왙두) 

pulled down → pulled-own(푸우읏다운) 

cleaner`s shop → cleaner`s-hop(클리넛샾) 

with them → with-em(윗뎀) 

seldom make → seldom-ake(셀도메잌) 

since she → sins-he(씬쉬) 

it`s simple → it`s-imple(잍씸뽀) 

teach children → teach-ildren(팃치어드런) 

2. y 음의 동화 (assimilation) 

1) s + y → sh[ʃ]발음 

입술을 동그랗게 내민다. 

this unit → thi-shunit(디슈닡) 

unless you → unle-shyou(언레슈) 

press you → pre-shyou(프레슈) 

it`s your → it`-shyour(잍슈얼) 

it suits you. → it sui-shyou(잍슈슈) 

2) z + y → [ʒ] 음 

입술을 동그랗게 내민다. 

as you → a-zhyou(에쥬) 

how`s you → how-zhyou(아우쥬) 

is your father here? → i-zhyour ~?(이쥬r) 

Tom says you → Tom say-zhyou(탐세쥬) 

3) t + y → [[ʧ] 음 

혀의 위치는 l 음 위치이다. 

get you → ge-chyou(게츄) 

meet you → mee-chyou(미츄) 

set you → se-chyou(세츄) 

beat you → bea-chyou(비츄) 

let you → le-chyou(레츄) 

4) d + y → [ʤ] 음 

혀의 위치는 l 음 위치이다. 

Did you → Di-jyou (디쥬) 

a bad year → a ba-jyear(어배지어r) 

tried your → trie-jyour(트라이쥬r) 

Would you → Woul-jyou(우 쥬) 

How`d you → How`-jyou(아우쥬) 

▸ How`d you(아우쥬)의 쥬는 혓소리이고, how`s you (아우쥬)의 쥬는 입술소리이다. 

3. th 음의 생략 및 동화 

the, that, than, their, this, these, those 등의 th 음은 앞 단어의 자음에 영향을 받아 생략되거나 동화된다. 

1) s + th → s 

What`s the → What`s-e(왙써) 

That`s the → That`s-e(댙써) 

take`s the → take`s-e(테잌써) 

it`s that → it`s-at(잍쎝) 

fit`s that → fit`s-at(핕쎝) 

What`s that → What`s-at(왓쎝) 

forget`s that → forget`s-at(폴겥쎝) 

less than → less-an(레쓴) 

miss their → miss-eir(미쎄얼) 

parks there → parks-ere(팤r쎄어r) 

gets there → gets-ere(겥쎄어r) 

wants these → wants-ese(완씨이즈) 

lacks these → lacks-ese(랰씨이즈) 

gets this → gets-is(겥씨스) 

What`s this → What`s-is(왙씨스) 

wants this → wants-is(완씨스) 

hopes this → hopes-is(홒씨스) 

2) s + th → z 

says the → says-e(쎄저) 

cancels the → cancels-e(켄쓰으저) 

calls the → calls-e(코으저) 

was the → was-e(워저) 

touches that → touches-at(타치쟅) 

says that → says-at(쌔쟅) 

warns that → warns-at(원r쟅) 

feels that → feels-at(피으쟅) 

finds their → finds-eir (파인제어r) 

goes their → goes-eir(고우제어r) 

was their → was-eir(워제어r) 

has their → has-eir(해제어r) 

ends this → ends-is(엔지스) 

is this → is-is(이지스) 

does this →does-is(다지스) 

buys this → buys-is(바이지스) 

3) sh + th → sh + s 

finish this → finish-sis(피니쉬씨스) 

cash this → cash-sis(케쉬씨스) 

wish those → wish-sose(위쉬쏘오스) 

wash these → wash-sese(워쉬씨스) 

4) ch + th → ch + s 

catch that → catch-sat(케치쌭) 

watch this → watch-sis(워치씨스) 

5) d + th → d 

told the → told-e(토으더) 

sold their → sold-eir(소으데어r) 

hold this → hold-is(호으디스) 

said they → said-ey(쌛데이) 

6) t + th → t + t 

what the → what-e(왇더) 

let those → let-ose(렏도오스) 

get this → get-is(겓디스) 

7) l, ll + th → l + l 

sell the → sell-le(쎌러) 

all the → all-le(올러) 

call the → call-le(콜러) 

boil the → boil-le(보일러) 

tell that → tell-lat(텔랱) 

all that → all-lat(올랱) 

tell that → tell-lat(텔랱) 

will that → will-lat(윌랱) 

nail that → nail-lat(네일랱) 

call their → call-leir(콜레어r) 

still their → still-leir(스틸레어r) 

sell their → sell-leir(쎌 레어r) 

fill their → fill-leir(필레어r) 

will this → will-lis(윌리스) 

tell this → tell-lis(텔리스) 

file this → file-lis(파일리스) 

fail this → fail-lis(페일리스) 

8) n + th → n + n 

when the →when-ne(웬너) 

won the → won-ne(원너) 

in the → in-ne(인너) 

spin the → spin-ne(스삔너) 

in that → in-nat(인넽) 

done that → done-nat(단넽) 

when that → when-nat(웬넽) 

♠ 음률 

음률(音律, rhythm)은 뭉쳐서 들리는 소리군(a Group of Sounds)과 소리의 높낮이인 억양을 함께 지칭하는 표현으로, 어미나 조사가 발달되지 않은 언어는 음률이 어미나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의 음률은 객체의 모듈에 지배를 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화자(speaker)가 음률을 사용할 때, 청자(listener)가 객체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음률을 사용한다. 음률은 이처럼 화자와 청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규약(protocol)으로, 문장의 의미에 의해서 음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률은 문장의 구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음률은 소리군과 억양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들은 각자의 규약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함께 판단하여야 효율적이다. 소리군의 규약은 기능어와 명사어를 한꺼번에 말하는 규약이며, 객체의 지배를 받는 억양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 억양의 규약 

1. 영어의 억양은 그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객체학습법은 높은 억양(high intonation)과 낮은 억양(low intonation), 두 가지 억양으로만 분류한다. 

2. 문장의 종결은 문장의 마지막 단어의 억양을 올렸다 내린다. 

3. 모든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명사 앞의 형용사는 언제나 높은 억양이며, 이 외의 단어나 어휘는 낮은 억양을 사용한다. 

4. 명사가 아닌 어휘가 높은 억양일 경우에는 그럴만한 언어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3 가지 언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언어적 근거 

1) 강조 : 화자가 어떤 단어나 어휘를 강조하고 싶을 때 높은 억양을 사용한다. 

2) 물결현상 : 낮은 억양의 어휘가 연속되는 경우, 발성기관이 계속 낮은 억양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때 중간에 높은 억양을 사용하면 발음하기가 편리하다. 따라서 억양은 물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된다. 

3) 문법 : 소리영어에서는 동사+ing(v-ing)이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알 수 없다. 이들은 문법적 근거에 의해서 억양의 높낮이가 다르다. 

♠ 음률의 예 

1. 높은 억양 

1) 명사 

명사는 언제나 높은 억양이다. 

ⓐ I am a boy. 

ⓑ Tom goes to school. 

2) 형용사, 분사 

(1) 형용사와 분사는 명사의 앞에서 명사어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be동사와 함께 동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명사어에 포함되는 형용사나 분사는 높은 억양이고, 기능어에 포함되는 형용사나 분사는 낮은 억양이다. 

Pink carnations are worn for a living mother. 

⇨ Pink carnations are worn for a living mother. 

▸ 명사어에 포함된 현재분사 living은 높은 억양이다. 

(2) 명사어에 포함되는 형용사일지라도, 그 의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면 낮은 억양이 사용된다. 

It can be an exciting experience because you visit other countries, learn new cultures, and see new sights. 

⇨ It [can be an exciting experience] [because you] [visit other countries,] [learn new cultures,] and see new sights. 

▸ other와 new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억양이다. 

(3) 문장에서 강조가 된 경우에는 높은 억양이다. 

She wanted her father to know how special he was to her. 

⇨ She [wanted her father] [to know how special he] was to her. 

▸ how special은 기능어에 포함되는 어휘이지만, 문장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높은 억양이다. 

2. 낮은 억양 

1) 명사어에 포함되어 있는 관사와 소유격 대명사는 낮은 억양이다. 

The idea for this day began in America. 

⇨ The idea [for this day] began in America. 

It was called the bikini for a special reason. 

⇨ It [was called the bikini] for a special reason. 

Every year at this time I remember my childhood. 

⇨ Every year at this time I remember my childhood. 

2) 접속사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낮은 억양이다. 

When I was a little girl, 

⇨ When I was a little girl, 

But the modern bikini was born in 1946. 

⇨ But the modern bikini was born in 1946. 

3) 기능어가 길면, 중간에 높은 억양을 사용하여, 음률이 물결(wave)처럼 리드미컬하게 된다. 

He is quite satisfied with the rehearsals. 

⇨ He is quite satisfied with the rehearsals. 

I was about to go out when the phone rang. 

⇨ I [was about to go out when the phone] rang. 

She happened to be at the gate when I went by. 

⇨ She [happened to be at the gate] [when I] went by. 

♠ 음률과 문법 

영어 교육의 현장에서 문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없이 영어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한편으로 문법에 의해 영어를 이해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영어의 규칙인 객체를 알고 있다면 문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음률도 정확히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5살짜리 어린이가 문장을 이해하고 또한 음률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영어의 문장이나 음률은 규칙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규칙성은 5살짜리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지극히 간단한 객체와 같은 규칙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객체학습법이 제공하는 간단한 음률의 규칙을 통해서 우선 영어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음률의 규칙에 통해 영어의 규칙인 문법은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문법에 익숙한 많은 학습자들은 반대로 문법에 의거하여 음률이 이해되어질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예문들만으로도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과 음률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되는 부분은 주변의 소리영어를 들어봄으로써 음률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 

1. 명사 

Energy use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rise in temperature. 

⇨ Energy use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rise] in temperature. 

위의 use 단어처럼, 영어는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많다. 이러한 단어들은 문자영어에서는 다른 동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품사를 알 수 있다. 즉 위의 동사 increases가 존재하면 use는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소리영어에서는 억양으로 판단한다. 즉 use의 억양이 높으면 명사이고, 낮으면 동사이다. 

2. 사역동사, 지각동사 

He [gets the studio] shut. 

He [had us all] laughing. 

I will [have him check the package.] 

I [saw him put the key] in the lock. 

사역동사는 본동사를 빨리 만나게 해주어야 청자가 문장의 의미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리군을 형성한다. 

He [gets the studio shut]. 

He [had us all laughing.] 

▸ 사역동사의 소리단위는 사역동사와 본동사가 만나는 것이 우선이다. 

I [mad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 I [made myself understood] in English. 

I [had my composition] corrected by our teacher. 

⇨ I [had my composition corrected] by our teacher. 

3. 동명사와 분사 

1) v-ing(동사+ ing) 

Seeing is believing. 

Partings are always painful. 

Returning so soon surprised me. 

It looks good in advertising. 

The child took a beating. 

I had to have three fillings. 

He [was arrested for the stealing] of the horse. 

▸ v-ing이 높은 억양이고 다음에 명사가 없으면 동명사이다. 

We can see exiting scenes. 

They [enjoy the interesting world] under the sea. 

▸ `v-ing + 명사`가 함께 높은 억양이면 v-ing은 현재분사이다. 

a smoking room (흡연실) 

a dancing party (춤 파티) 

▸ v-ing이 높은 억양이고 다음의 명사가 낮은 억양이면 v-ing은 동명사이다. 이들은 하나의 명사이다. 

a dancing girl (춤추는 소녀) 

a smoking dish (김이 나는 음식) 

▸ v-ing과 다음의 명사가 높은 억양이면 v-ing은 분사이다. 

2) 낮은 억양 

[Feeding the monkeys peanuts] is forbidden. 

[Being a hero] is not always being a successful man. 

▸ `v-ing + 명사어`구조에서 v-ing이 낮은 억양이면 동명사이다. 

He [spends hours] reading books. 

The man [wearing the blue shirt] is a doctor. 

▸ `명사어 + v-ing + 명사어`의 v-ing이 낮은 억양이면 분사이다. 

What you [mean by pushing me aside?] 

A man [tricked the devil] into climbing a tree. 

Governments [can make factories] [pay fines] for polluting the water. 

▸ `전치사 + v-ing + 명사어`의 v-ing이 낮은 억양이면 동명사이다. 

Scuba divers often help the police in recovering bodies and stolen goods. 

⇨ Scuba divers [often help the police] in recovering bodies and stolen goods.] 

▸ recovering은 동명사이기 때문에 낮은 억양을 사용하고, stolen은 명사어에 포함된 분사이기 때문에 높은 억양을 사용한다. 

3) be 동사 다음의 v-ing 

ⓐ He is collecting stamps. 

ⓑ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전통적 학습법에서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collecting이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 He is collecting stamps. 

ⓑ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위의 문장들은 명사어 He - stamps와 hobby - stamps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현재분사와 동명사를 구별할 수 있다. He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도 hobby는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는 분사이고, ⓑ는 동명사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들린다. 

ⓐ He is-collecting stamps. 

ⓑ My hobby is / collecting-stamps. 

ⓐ는 is와 collecting이 붙여서 들리고, ⓑ는 is와 collecting이 약간 떨어져서 들린다. 

4. 부정사 

명사 다음에 위치하는 부정사에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와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가 있다.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앞의 명사와 관계가 있고, 부정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앞의 동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앞의 명사에 붙여서 읽어야 하고,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조금 띄어서 읽어야 한다. 

1) 형용사적 용법 

부정사 앞의 명사어와 붙여 읽는다. 

He[ is not a man-to tell a lie]. 

I [want a knife-to cut the rope with.] 

I [have no time-to worry about such little things.] 

[The last person-to leave the room] must turn off the light. 

2) 부사적 용법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체 다음의 부정사는 약간 끊어 읽을 수 있다. 

I asked him / to come at eight. 

I want him / to stay here with me. 

He went to America / to learn English. 

The doctor advised me / to rest for a while. 

5. 접속사 

1) v + 접속사 

ⓐ I`m just wondering why she kept talking like that. 

ⓑ I`m afraid you might forget to look the door. 

위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I`m just wondering) (why she kept talking like that.) 

ⓑ (I`m afraid) (you might forget to look the door.) 

위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객체의 소리군을 형성한다. 

ⓐ [I`m just wondering why she] [kept talking like that.] 

ⓑ [I`m afraid you] [might forget to look the door.] 

I am sure that he will come.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 am sure] [that he will come.] 

ⓑ [I am sure that he] [will come.] 

▸ ⓐ보다는 ⓑ의 소리군을 사용한다. 

2) N+접속사 

There is no doubt that he is the best man for the position. 

♠ 소리기술 

발음 및 연음, 음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법(technique)은 세상에 전혀 없는 새로운 기법을 창조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단어나 어휘의 `새로운 배열`에 의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산업사회에 적용되었던 Know-How 기법이 아니라, 지식사회에 사용되어질 Know-Where 기법인 것이다. 객체학습법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나 수법의 학습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의 학습법을 새로 접목시킴으로써 발생된 학습법으로, 세상에 없었던 것을 창안한다는 기존의 `창의성`개념과 달리,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을 새로 연결해 가치를 낳는 리퍼포징(Repurposing) 방법에 의해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학습법 자체가 첨단의 지식 기술인 것이다. 위치나 배열에 의존하여 기존의 지식을 잘라내 이어 붙이고 재구성하는 조합형 지식으로 바뀌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객체학습법은 21세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초 기술인 것이다. 

들을 수 있으나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글자를 익히기 위한 방법이 받아쓰기(Dictation)이다. 그러나 영어 학습에서는 글자로는 알 수 있으나 들을 수 없는 학습자를 위한 용도로 그 의미가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은 문자영어를 소리영어에 우선하여 학습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소리영어를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학습자에게 소리영어를 위한 언법의 언급이 엉성하고 미흡하겠지만, 이 정도의 언급만으로도 보통 수준의 학습자가 스스로 소리영어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 5. 이원체의 이해 

♠ 언어학습으로서의 영어 학습 

영어 학습은 일종의 언어학습이다. 따라서 영어 학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면 언어라는 기본의 관점에서 영어 학습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어 학습은 영어 원어민이 만든 굴절어의 규칙인 문법에 의존하여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어의 어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립어 능력이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첨가어를 쓰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의 경우에는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에 비교하여 볼 때, 유달리 영어의 어순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를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첨가어를 쓰는 우리에게는 종래와 다른 특별한 학습의 대안이 필요하며, 객체학습법은 그 대안의 하나로 영어가 비록 굴절어일지라도 영어 학습의 초기조건으로 고립어의 시각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언어가 비록 첨가어, 고립어, 굴절어의 3가지 분류되어 있을지라도,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들 3가지 특성을 전부 갖고 있다. 따라서 굴절어인 영어가 굴절어의 방식으로 학습이 되지 않는다면, 고립어의 시각에서 영어를 우선 학습할 필요가 있다. 첨가어의 특성이 굴절어의 특성과 가깝고, 오히려 고립어의 특성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가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순이나 문장 구조와 같은 영어의 고립어 특성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법이 영어를 굴절어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언어의 규칙이라면, 객체는 영어를 고립어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언어의 규칙이다. 이런 관점에서 객체의 특성인 구조체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구조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 구조체 

1. 이원체 

2. 역동체 

3. 표준체 

♠ 외국인이 우리말을 익히는 과정 

최근에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같은 저개발국가의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말을 교육 기관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익혔을 것이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익혀 가는 과정을 보면, 어린이가 모국어를 익혀 가는 과정과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 주어와 동사를 사용할 줄 안다. 

제가 할께요. 

내가 봤어요. 

2 단계 : 목적어를 사용할 줄 안다. 

어저께 내가 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이 물건 좋아요 

3 단계 : 주어와 목적어, 동사를 사용할 줄 안다. 

우리 모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이 물건이 좋아요. 

4 단계 : 복문을 사용할 줄 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봤어요. 

나는 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요. 

1 단계나 2 단계는 명사가 하나인 객체 단계이고, 3,4 단계는 명사가 두 개인 이원체 단계이다. 이들은 우리말을 객체 단계를 거쳐 이원체 단계로 익혀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원체는 하나의 동작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두 실체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이다. 간단히 말하면, 두 객체로 구성된 구성단위 조직이며, 언어는 바로 이 이원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비로소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과정은 어린이가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즉 어린이는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 객체 단계에서 이원체 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영어 학습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익히는 과정으로 돌아가서 객체 단계와 이원체 단계의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 이분체 

이원체는 두 실체의 관계가 인과 관계이거나 시간적, 또는 공간적 관계, 유사한 관계 등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갖고 있는 반면, 이분체(a Split module)는 두 실체의 관계가 상반된 관계로 구성된 모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밀물과 썰물, 왼손과 오른손 남과 여, 여당과 야당, 공격과 수비 등은 모두 이분체이다. 이분체는 이원체의 일종으로, 이원체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원체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이분체의 과정을 거쳐서 인식할 수도 있다. 

태극이 상반된 색상과 무늬로 이루어져 있는 이분체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적 구조인 이원체로 인식함에 따라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인다. 문장도 명사라는 두 실체를 따로 이해하기보다는 태극무늬처럼 함께 이해하려 할 때 문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 이분체와 이원체 

이분체 : 두 실체의 상반 관계로 형성된 모듈 

이원체 : 두 실체의 보완 관계로 형성된 모듈 

♠ 언어와 지능 

지식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언어 능력도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일반 학습이 우수한 사람이 언어 학습능력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음의 사례들은 언어 사용 능력이 일반 학습 능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Jeni Yamada는 자신의 1990년 저서 Laura: A Case for the Modularity of Language에서 Laura라는 젊은 여자에 대해서 연구했다. Laura는 Non-verbal IQ가 41-44였으며, 숫자개념이 없고, 기본적인 계산도 할 줄 몰랐으며, 그림은 유치원 수준, 들은 것을 기억하는 수준도 굉장히 낮았다. 하지만, 좋아하는 과일의 이름을 말하라 하면, 아주 어려운 과일의 이름들도 말하며, 문장은 아주 복잡한 문장까지도 말할 줄 알았다. 예를 들며, 그녀는 `Last year at school when I first went there, three tickets were gave out by a police last year.`와 같이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녀는 `작년`이 언제인지를 잘 몰랐고, 몇 개의 티켓이 배부되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그녀는 3이 2보다 큰지 작은 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문법적 주어와 동사의 일치, 수동문의 구성, 몇 개의 길지 않은 절을 가진 복합문의 구성, 동사구의 접속 등에 대해서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시간을 볼 줄 모르면서도 과거시제의 사용을 완벽하게 쓸 수 있었다. 그녀는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자신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문장 모방을 시키는 작업에서 원래의 문장에 있었던 문법적인 실수를 가려냈고, 고칠 줄도 알았다. 

Laura는 아주 잘 발달된 음운론적, 형태적, 통사적 능력을 보이는 반면, 그 외의 의미적이고 인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아주 저급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 중의 한 예이다. 

이와 비슷한 다른 드라마틱한 예로 Christopher의 예를 들 수 있다. Christopher는 비언어 I Q(Non-verbal IQ)가 60과 70사이였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가 없어 입원한 상태였다. Christopher는 옷의 단추를 끼우거나, 손톱을 자르거나 방에 진공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너무나 자기 능력에 벅찼다. 하지만, 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그의 언어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자신의 모국어를 완벽히 구사함은 물론, 15개 ~ 20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그는 15개 ~20개의 언어로 써진 텍스트를 영어로 쉽게 번역해 낼 수 있었다. 그가 구사할 줄 아는 언어에는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독일어 등의 게르만어와 불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의 로만스어, 그리고 폴란드어, 핀란드어, 그리스어, 힌두어, 터어키어, 웨일즈어 등이 있었다. 그는 그 언어들을 모국어 사용자나 문법책을 통해서 배웠다. 그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의 언어능력이 일반적인 개념적이고 지적인 능력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언어 능력은 일반 지적 사고 능력과 무관한 것은 두뇌가 일반 지식과 언어를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언어 습득이 지적 능력보다는 언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객체나 이원체에 의한 학습은 선천적 지능이 뛰어나다고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객체나 이원체라는 수단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여 언어를 익히는 학습법이다. 학습자가 객체나 이원체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지능과 상관없이 언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 미래의 말 

말이 빨라지고 있다. 정보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대화의 속도와 문자의 속도가 빨라져 어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문자 메시지(text messages)같은 낱말은 종래에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말을 빨리 하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으면 대화에서 문장이 아닌 구절만 나열한다. TV 뉴스에서 서술어, 부사어 등을 빼고 의미 전달을 위해 구절만을 대충 나열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장 구조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발음도 뭉개지고 온갖 약어들이 난무한다. 단어들을 연결시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생각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일정의 배려라며, 문장의 형태를 갖추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영어 사용국인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wannabe(희망 사항)같은 단어라던가 chatting에서 자주 사용되는 `웃음`에 대한 표현으로 `^ ^, ㅋ ㅋ z, ㅎ ㅎ ㅎ`같은 표현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컴퓨터`를 `컴터`로 줄여서 표기하기도하고, `당연하다`를 `당근`이라는 낱말로 표현하는 것 등도 종래에 없었던 말의 흐름이다. 

말이 빨라진다는 것은 언어 구사의 자동성과 관련이 있다. 언어의 자동성은 언어를 역동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발생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의미와 의미의 관계에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언어의 구조 시스템적 특성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판단이다. 

♠ 역동적 방식 

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말 속에 존재하는 규칙을 기계처럼 작동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처럼 규칙이 습득되면 그 규칙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역동적 힘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힘을 규칙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자동성이 발생하게 된다. 실생활에서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역동적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판 방식 

주판으로 셈을 배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계산력이 훨씬 우수하다. 이들은 실제 숫자의 계산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주판에 있는 은행 열매의 위치로 변경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판이 숫자의 계산이라는 대수학적 처리를 기하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수학적 처리보다 기하학적 처리가 어떤 수행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역동적 방식은 대수학적 처리보다는 기하학적 처리를 의미한다. 

2. 천재 방식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종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곡에 천재성을 발휘하는 어린이는 몇 개의 음악을 듣고 그 음악들을 기억한 다음, 그 음악들의 공통점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게 된다. 천재는 음악들의 공통점을 머리 속에 기억된 음악들을 통해서 머리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즉 이들은 탁월한 기억력과 비교를 통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동소총 방식 

수동소총은 방아쇠를 한 번 당기면 한 발이 나가는 반면, 자동소총은 방아쇠를 한 번만 당겨도 여러 발이 연속해서 발사된다. 수동적 발사를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은 첫 번째 총알이 발사될 때 발사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다음 총알에 발사될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하여 총알이 연속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한다. 

빨리 말하는 경우를 속사포처럼 말한다고 한다. 속사포처럼 말하는 연속 구사는 앞부분의 말이 갖고 있는 언어의 정보 에너지를 다음 말에 이용하여 구사할 때 발생한다. 이때 사용되는 말의 정보 에너지는 소총의 발사에서 사용되는 발사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이라는 의미는 어떤 행위가 다음 행위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정보나 힘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4. 타이핑 방식 

철자를 자판의 위치로 변경하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철자를 하나씩 처리하지 않고 덩어리로 인식하여 한꺼번에 치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타이프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치는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문장을 칠 때 빠르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낱말의 의미를 잘 아는 것보다는 낱말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원체의 자동성 

이원체의 역동적이고 자동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원체에서 발생하는 힘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해 수학의 이원일차함수와 비교해보는 것도 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 y=ax+b 

ⓑ y-b = ax(x, y는 변수, a, b는 상수) 

ⓐ가 y의 일방적 관계식이라면 ⓑ는 `x와 y`의 양방향 관계식으로 x와 y를 동시에 생각하여야하는 이원체와 유사하다. ⓑ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쉽게 일차함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y-b = ax 

[y의 변화] = [x의 변화] 

[변화된 y] = [변화된 x] 

y‘ = x’ 

위와 같은 관계식은 학습자가 y의 시각에서 x를 보거나, x의 시각에서 y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x와 y를 동시에 본다는 시각이다. 말하자면 `x or y`의 시각이 아닌, `x and y`의 시각에서 관측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적 시각이 되어야만, x와 y의 변화가 역동적이고 자동성을 발휘하게 된다. 

♠ 표준화 

표준화란 사물의 정도, 성격 등의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준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대상(what)의 표준화 : 물건의 크기, 종류, 품질 등 대상 자체의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하는 의미의 표준화 

2. 방법(how)의 표준화 : 음식 조리법과 같은 행위 기능을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하는 의미의 표준화 

위의 두 가지 표준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의 표준화를 표준체(a Standard module)라 한다. 

■ 표준체 = 시스템의 표준 

= 대상(what)의 표준 + 방법(how)의 표준 

시스템은 어떤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함께 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들로써 각 요소들은 시스템의 공동 목표를 위하여 함께 작용하는 것을 시스템이라 할 때,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상호 유기적 관계 기능을 갖고 있는 독립적 체계인 것이다. 표준화된 시스템은 시스템의 각 요소들이 다른 시스템의 요소들과 언제나 규격화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거나 정보 전달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체는 독립체이지만, 다른 객체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구성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며, 또한 이원체는 문장을 이해하거나 표현함에 있어서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표준체인 것이다. 

♠ 표준체의 4가지 특성 

객체나 이원체는 일종의 독립된 시스템이지만, 듣기와 말하기, 쓰기, 읽기라는 영어의 4가지 경로에 언제나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체이다. 

이러한 표준체 개념은 실제 사회에서의 개인이나 사회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나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규격화함으로써 이들 상호간의 교신에 있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동작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를 협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원체는 다음과 같은 `4 s` 특성을 갖고 있다. 

■ 이원체의 4가지 특성 

1. 동일성(same) 

2. 간편성(simple) 

3. 대표성(symbol) 

4. 단계성 (step) 

1. 동일성 

객체 [fN]이나 이원체 [fNfN]는 어떠한 문장에도 동일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구조이다. 언어학에서는 편의상 말소리를 연구하는 음운론,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통사론, 의미내용과 이들의 결합을 연구하는 의미론 등으로 나누어 언어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객체나 이원체는 이들 언어 현상에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간편성 

객체학습에 사용되는 모듈은 기본적으로 객체와 이원체 이외의 모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용이 간편하다. 다만 학습자에 따라 불안정 이원체인 [N-fN], [fN-f]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을 전혀 모르는 어린이가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규칙은 객체나 이원체와 같은 간단한 모듈인 것이다. 

3. 대표성 

두 객체가 하나의 이원체로 이해될 수는 있는 것은 f-f 관계의 이해에 의해서 달성되지만, 구사의 과정에서 이해의 과정과는 반대로 N-N 관계로부터 이원체 [fN-fN]을 만듦으로써 구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해의 학습이 비록 f-f 관계로 이해되었다 할지라도, 구사는 N-N 관계를 통해서 달성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원체를 N-N 관계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원체의 이해와 기억 

이원체의 이해 : f-f 관계 

이원체의 기억 : N-N 관계 

책이나 글, 영화의 제목 등이 명사어 N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언어는 N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f는 N에 의해서 이해되고 기억되는 것이 언어의 특성이며,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N이 f를 감싼다(encapsulation), 또는 N이 f를 은폐(hiding)시킨다고 표현한다. 즉 언어는 N이 f를 포함한 형태로 저장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N에 자극을 가하면 그에 상응하는 f가 불려지는 것이 곧 구사이다. 실제 객체는 N으로, 이원체는 N-N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4. 단계성 

객체학습법은 문장을 객체로부터 이원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해하게 되는 명확한 단계성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이 진행된 전통적 학습자가 객체학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보다는 이원체부터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문장에서 우선 이원체를 발견하고 그 이원체의 이해로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이원체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에는 객체로 나누어서 이원체를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객체와 이원체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문장을 이해하고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장에 대한 기억력을 향상시켜준다. 

전통적 학습자가 객체학습법을 일단 적용하기만 하면 객체학습법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모든 문장은 객체나 이원체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학습 단계 

초기 학습자 : 객체 → 이원체 

전통적 학습자 : 객체 ← 이원체 

♠ 이원체-역동체-표준체 

이원체는 역동체(a Dynamic module)이자 표준체(a Standard module)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분야의 연구나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역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보다는 집단이 일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개인은 서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여야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집단의 일이나 업무는 그 집단의 표준적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때 집단은 이미 표준적이고 역동적 방식을 가능한 이원체의 사고나 조직 구조로 무장되어 있어야 업무를 표준적이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준과 역동이 있어야 업무는 스스로 알아서 자동으로 행해지게 된다. 

점점 다양하고 첨단화되어가는 미래의 업무는 우수한 한 개인의 능력이나 동일한 분야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Task-post team이나 공동체조직(Community module)에서 더 업무 목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표준성과 역동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개념을 제공해주는 이원체는 공동체에 적합한 표준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공동체 내의 개인과 개인과의 역할은 자신의 독립적 업무가 다른 사람과의 업무 관계가 표준화되어 있으면서 역동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는 마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블록과 같이 하나의 블록은 비록 단순한 블록에 불과하지만, 이들 블록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이때 블록 간에 연결을 블록의 표면에 존재하는 요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요철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원체가 언어나 사회 조직에 역동성과 표준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이원체가 실제로는 이원(Binary)과 체(Module)의 합성 모듈이기 때문이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문장을 구성하고, 문장이 문단을 만들고, 문단이 모여서 궁극적 목적인 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공동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구성적 방법이 최소한 두개와 실체와 동일한 모듈을 갖고 있는 이원적 방식이 적용되면 가능하다. 

이러한 조직의 관점에서도 피라미드형 수직조직과 Network형 수평조직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조직 구성은, 최초에 두 조직을 수직적 구성과 수평적 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객체학습법은 비록 영어 학습법이지만 그 방법이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에게 현대가 요구하는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 동사변화 

객체학습법은 객체나 이원체를 이용하는 학습법으로 영어를 고립어 특성으로 다루기 때문에, 동사의 변화와 같은 굴절어 특성에 대한 학습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취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객체 학습자는 영어의 굴절어 특성 중의 하나인 동사변화에 대해 따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객체가 문장에는 언제나 존재하듯이, 학습자는 문장마다 시제, 수동태, 가정법 등과 같은 동사변화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동사는 문장에서 일정한 규칙을 갖고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는 동사변화에 대한 규칙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동사변화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즉 문법은 문법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하는 속도와의 불일치에 의한 혼선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변화의 내용에 관계없이, 우선 인간이 생각하는 언어의 속도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동사변화를 단순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객체학습법은 전통적 학습법과 다르게 동사변화를 다루는 방식이 동사의 변화에 해당하는 규칙을 한 곳에 모아 두고, 필요한 경우에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한다. 말하자면 창고에서 물건을 `운반(shipping)`하듯이, 동사변화의 규칙을 두뇌에 기억하거나 종이에 적고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객체학습법이 영어를 고립어의 시각에서 다루기 때문에 영어의 굴절 특성은 따로 다룰 수밖에 없으며, 또한 동사변화와 같은 굴절은 창고에 보관하고 운반하는 방식이 영어를 습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창고 관리자가 창고의 입출고를 계속 하다보면 창고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잘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창고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배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리 배열하는 정리정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동사변화의 창고 

영어의 동사변화의 발생은 문장 내용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거나, 또한 조동사의 사용이 그것이다. 여기서 언어는 공간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언어의 공간에 대한 표현은 방향으로 표현하게 된다. 학습자는 우선 영어의 동사는 시간과 방향에 따라 동사가 변화하는 굴절 방식의 변화와 조동사를 사용하는 첨가 방식의 변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동사변화의 창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방(room)으로 구성한다. 

■ 동사변화의 방 

1. 굴절(Refraction)의 방 

2. 첨가(Addition)의 방 

♠ 굴절의 방 

굴절은 방향과 시간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방향의 개념 

문장에서 사용되는 `방향`은 문법적으로 수동태, 능동태와 같은 방향을 의미하며, 동사의 방향 특성은 `주어 → 목적어` 또는 `주어 ← 목적어`와 같이 화살표로조 표시할 수 있다. 

영어에서 방향에 대한 표현은 v-ed(과거분사)와 v-ing(현재분사)이 있으며, 이들은 문장에서 be + v-ed(수동태)와 be + v-ing(현재 진행형)의 형태로도 사용되고 있다. 학습자들이 문법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분사가 방향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분사, 현재분사와 같은 시간의 개념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동사의 굴절인 분사를 우선 시간보다 방향의 개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시간의 개념 

영어가 굴절어라고 말할 때, 굴절 표현의 대표적 예는 현재 동사와 과거 동사, 그리고 부정사(to v)와 분사(v-ing, v-ed)일 것이다. 이 중에서 v-ing이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화자(speaker)가 문장에서 동사를 형용사나 명사의 `위치`에 사용하고 싶다면, v(동사)를 v-ing의 형태로 굴절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동사를 형용사의 위치에 사용한 v-ing을 문법적으로 분사(동형용사)라 부르고, 명사의 위치에서 사용된 v-ing을 동명사라 부른다. 보통 v-ing을 현재분사라 부르는 것은 v-ed(과거분사)가 현재완료(have + v-ed)의 형태로 사용될 때, 시간의 개념으로 갖기 때문이다. 

3. 시간-방향의 단일 개념 

현재분사(v-ing)의 대립적 표현은 과거분사(v-ed)이다.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는 시간의 개념에서는 현재-과거 관계이지만, 방향의 개념에서는 능동-수동 관계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를 시간-방향의 단일 개념을 갖고 있어야 이들의 구별이 가능하다. 

동사변화에 사용되는 시간-방향의 단일 개념은 실제로는 `시-공간적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동사변화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속도(velocity)`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m running now. 

ⓑ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와 ⓑ의 v-ing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 ⓐ의 running은 진행의 속성으로, ⓑ의 going은 미래의 속성이다. ⓐ와 ⓑ의 v-ing가 비록 속성이 다를지라도, 학습자가 시간-방향의 단일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들의 속성은 하나의 개념에서 판단되어진다. 

시간과 방향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관계가 하나의 관계로 인식되는 경우와 유사하다. 

ⓐ be + v-ed ↔ be + v-ing(능동 ↔ 수동) 

ⓑ be + v-ed ↔ have + v-ed(방향 ↔ 시간) 

ⓒ be + v-ing ↔ have + v-ed(현재 ↔ 과거) 

ⓐ는 능동과 수동의 대립적 관계이며, ⓑ는 방향과 시간에 대한 대립적 관계이며, ⓒ는 현재와 과거의 대립적 관계에 에 대한 표시이다. 위의 3가지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be + v-ed ↔ be + v-ing ↔ have + v-ed 

위와 같이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면, 방향과 시간은 하나의 통일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ng은 학습자에게 아래와 같이 인식된다. 

ⓐ I`m running now. 

ⓑ I`m going to the shopping mall. 

ⓐ의 v-ing은 be + v-ed의 역이고, ⓑ의 v-ing은 have + v-ed의 역이다. 즉 ⓑ의 going은 have + v-ed의 역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be + v-ing ↔ have + v-ed 

(가까운 미래 발생에 대한 현재의 판단 ↔ 과거 발생에 대한 현재의 판단) 

이처럼 v-ing이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던 방향의 개념을 갖고 있던 관계없이 시간과 방향이 통일된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학습자가 인식을 하면 할수록 빠르게 분사의 습득이 능숙해질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목적이 실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학습이라면 이와 같이 통일된 개념을 사용하여야 영어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A woman, frightened and quaking, ran up the steps. 

부상자와 빈사 상태에 있는 자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운반되었다. 

▸ frightened와 quacking은 상반된 시간과 방향을 갖고 있다. 

The wounded and dying were carried a nearby hospital. 

▸ wounded, dying ↔ carried는 시간과 방향의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다. 

4. 완료-수동(have been v-ed), 진행-수동(be being v-ed) 

`have been v-ed`와 `be being v-ed`의 동사 구조는 방향과 시간의 개념이 동시에 표현된 형태이다. 

Much has been said about it, but little is being done to improve it. 

(많은 것이 이야기되었지만,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위 문장의 동사변화들도 시간과 방향의 관점에서 관찰되어진다. 이처럼 영어의 모든 동사변화는 시간과 방향에 의존하여 변화된다. 결국 학습자는 영어의 모든 동사변화를 시간-방향이라는 단순한 시각을 갖게 되면, 그만큼 학습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 첨가의 방 

조동사의 사용은 동사가 직접 변하지 않고, 우리말처럼 첨가하여 사용하게 된다. 즉 동사는 굴절(동사변화)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반해, 조동사는 첨가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조동사 `will`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구조의 관점에서는 첨가어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will을 시간의 관점인 `미래`의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조적 관점인 조동사의 개념이나 첨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학습에 편리하다. 만약 will을 첨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개념 대신에 현재-과거라는 단순한 시간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동사의 굴절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동사변화는 첨가와 방향-시간이 다함께 포함된 가정법을 학습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가정법 과거 : (would, should, could, might) + have v-ed 

You might have offered to help me. 

You should have refused such an unfair proposal. 

The lake will have been frozen by tomorrow morning. 

(호수는 내일 아침에는 얼어져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단·복수의 사용은 명사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 앞의 단어가 명확히 명사(주어)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의 규칙이다. 따라서 단·복수 개념은 동사변화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다. 단·복수 개념을 동사변화에 넣지 않음에 따라 우리에게 까다로운 동사변화를 보다 쉽게 다룰 수 있게 된다. 

§ 6. 암기 학습 

♠ 의사소통 영어 

우리는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만족할만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한 지식과 기술이 경이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영어라는 언어 학습은 생각만큼 발전되지 못하고,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영어 학습의 불확실성은 암묵적으로 국가 전체가 지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영어는 정복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존의 학습방법으로는 영어가 정복될 수 없으며, 보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어 공부를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객체학습법은 종래와는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발생되는 학습법으로 객체라는 새로운 연장(tool)을 선정함으로써 학습이 출발한다. 객체학습법은 과거의 단어를 중심으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라는 영어의 4 경로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체를 통해서 이들 4 경로에 접근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영어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문장의 읽기와 듣기라는 입력영어를 학습하면, 말하기와 쓰기라는 출력영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출력영어의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입력영어의 단계에서부터 영어가 얽히고 섞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입력영어에서 출발하여 출력영어로 전환되는 우리의 영어 학습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영어 학습의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하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입력학습은 출력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학습을 입력과 출력 과정으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더라도, 입력은 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읽기와 듣기의 학습을 한 후, 따로 말하기 학습을 지금처럼 다시 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의 영어 학습의 문제점은 출력을 위한 입력학습이 되지 못하고, 입력을 위한 입력학습이라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 암기는 구사의 기반 

학습자가 영어의 문장을 구사하려면 우선 영어의 문장이나 문장의 부분이 우선 머리 속에서 떠올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습은 학습 후, 학습자의 머리 속에서 기억되어 떠오르는 문장이 없다. 기껏해야 단어 한 두 개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한 두 개 떠 오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구사하기는 요원하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말이며, 보통 머리 속에 떠 오른 두세 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우리말 영작을 통해 구사를 하게 된다. 보통 학습자가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한다고 서너 문장을 영작하다보면, 도대체 맞는 영작을 했는지 틀린 영작을 했는지, 스스로 영어가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영어 구사가 가능하려면 우선 기억나는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기억나는 문장의 일부분이라도 있어야, 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있다. 만약 영어로 말하고자 할 때, 단어들이 떠오르면 우리말을 이용한 영작을 해야 하고, 단어 대신에 객체가 떠오른다고 가정하면 영작이 더 쉬울 것이다. 또한 이원체의 내용이 떠오른다면 문장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입력영어에서 객체의 사용은 비록 고통스러울 지라도, 출력영어는 보다 쉬울 것이다. 객체학습법은 전통적 학습법과는 달리, 영어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장 암기에 적합한 학습법이지만, 각종 영어시험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학습자는 영어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학습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객체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 명사어에 의한 문장 암기 

명사어에 의한 문장의 암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The sad news brought tears to my eyes. 

1. 위의문장을 객체의 형태로 분류한다. 

The sad news [brought tears] to my eyes. 

2. 각 객체의 내용을 암기한다. 

[The sad news], [brought tears], [to my eyes.] 

3. 각 객체의 명사어로부터 객체를 기억해낸다. 

tears → [brought tears], 

my eyes → [to my eyes] 

4. 머리 속에 기억된 문장을 말해본다. 

The sad news [brought tears] to my eyes. 

명사어에 의한 문장의 암기는 명사어를 보고 기능어를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문장을 암기한다. 만약 명사어를 보고 기능어를 기억해내게 되면, 다음에는 문장을 입으로 말해보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명사어도 암기되어지게 된다. 

객체에 의한 구사는 객체에 의해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구사되기 때문에, 입력 과정에서 출력을 고려하여 한 문장이 이해가 되면, 반드시 그 문장을 머리 속으로 기억해 본 다음, 다음 문장을 학습하여야 한다. 즉 문장을 한 번 읽고나서 문장을 보지 않고 읽는 것이다. 이때 문장을 보지 않고 머리 속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머리 속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필히 입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을 들은 후, 입으로 말해보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객체라는 도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문장 기억에 현격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설령 문장 전체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일부 객체의 내용은 기억되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형판 

객체에 의한 암기는 다음과 같은 2 가지 기반 위에서 학습하게 된다. 객체방식으로 구성된 문장의 형태를 문장의 형판(型板, template)이라 한다. 

문장의 형판 : [주체] + [대체] +[보체] + ...... 

주체과 마찬가지로 [fN]은 객체의 형판이고, [fNfN]은 이원체의 형판이 되는 셈이다. 형판은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 정도로 그 작동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언어의 간단한 틀(frame)이다. 형판은 간단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형판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입출력 경로에 공동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 암기의 기반 

1. 형판 

2. 발화 

♠ 발화 

초기의 학습자가 영어로 구사를 하려면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외워진 문장을 기억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구사를 위한 초기의 학습자는 어린이가 모국어를 익히는 경우와 같이, 따로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영어의 과정에서 문장이 암기되는 학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발생되었을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주변의 상황이나 언어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언어나 언어의 정보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다. 이때 머리 속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단초가 되는 필요한 말이 곧 발화(發話, utterance)이며, 구사는 발화로부터 문장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문장을 통째로 암기한다면 문장단위가 너무 커서, 실제 구사 과정에서 암기된 문장이 떠오른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초기의 구사 학습자는 암기된 문장을 기억해낼 수 있는 발화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 발화로부터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 결국 입력영어의 과정에서 알고 있는 문장의 발화로부터 형판을 가져다가 문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발화는 형판에 적합한 발화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사를 위한 객체학습법은, 문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장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체(Object Module)를 문장의 발화로 설정한다. 이 대체발화는 실제 말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발화는 아니다. 하지만 우선 임시로 대체 발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두뇌가 대체 발화와 실제발화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조정해 나가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력영어에서 학습한 문장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임시로 대체를 문장이 기억나게 하는 단초로 만들어 줌으로써, 문장을 잘 기억나게 할 수 있다. 

♠ 임시 발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발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발화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학습을 위한 발화는 실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발화처럼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화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객체학습법은 학습을 위한 발화로 문장의 `대체`를 발화로 선정하고 있다. 문장의 대체를 발화로 선정하는 이유는 문장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의미는 대체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체를 발화로 선정함으로써 발화에 대한 정확성은 떨어질지라도, 학습자는 어떤 것을 발화로 선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는 편리성이 있다. 따라서 대체를 임시로 발화로 선정하고 문장을 암기한 후, 대체가 발화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객체를 발화로 선정하면 그만이다. 구사를 위한 문장 암기학습은 발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발화에 대한 집중할 필요가 없다. 발화는 단지 형판을 끌고 오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떤 것이 발화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실제발화는 발화의 의미에서 문장의 의미를 떠올린 후, 문장의 구조를 이용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의미 중심의 방식이라면, 대체발화는 대체의 의미로부터 형판을 우선 떠올리고,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 중심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입력영어로부터 구사를 위해 문장을 기억해내는 방식은 다음 단계와 같다. 

They heard the plane take off with a loud noise. 

1단계] 

위의문장은 입력 영어에서 객체 단위로 암기된다. 

[They] [heard the plane] [take off with a loud noise.] 

2단계] 

대체발화를 기억해낸다. 

[heard the plane] 

3단계] 

문장의 형판을 가져온다. 

[주체] - [대체] - [보체] 

4단계] 

주체와 대체의 의미적 관계, 대체와 보체의 의미적 관계를 이용하여 주체와 보체를 떠올린다. 

[주체] - [heard the plane] - [ 보체] 

5단계] 

형판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든다. 

[They] - [heard the plane] - [take off with a loud noise.] 

위의 암기 방식을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전통적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암기된 문장에 대한 기억이 훨씬 오래가며, 문장을 잊어버리더라도 최소한 객체 단위를 기억할 수 있다. 출력이 고려되지 않은 전통적 입력영어 방식에 비교해서 입력영어가 불편하지만, 위의방식은 입력 과정에서 출력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방식을 조금만 익숙해져도 훨씬 문장의 입력이 잘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위의 방식은 암기된 대체로 인하여 자동으로 형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체와 형판과의 관계는 요구(request)와 반응(response)과의 관계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입력과정에서 대체의 내용을 기억해내면 자동으로 형판이 생성되어 대체의 나머지 객체를 형판에 넣음으로써 문장을 보다 쉽게 기억해 낼 수 있게 된다. 결국 명확한 구조가 명확한 내용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우리말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는 장점이 있다. 

■ 암기 방식 

대체-형판 방식 = request-response 방식 

♠ 문단암기 학습법 

실제로 구사를 할 때 하나의 문장만으로는 말을 하는 경우보다는 몇 개의 문장은 연속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냇물 흐르듯이 서로 관련 있는 문장들을 연속해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장의 암기는 문장을 하나씩 암기하지 않고, 관련 있는 문장의 모임인 문단을 한꺼번에 암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흘러가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언제나 굽이쳐 흐르고, 또한 통로가 좁으면 유속이 빨라진다.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흐른다. 언어의 구사도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구사되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구사되어야 한다. 

대화의 과정을 보면 화자(話者는 먼저 말의 내용을 기능적이고 의도한 목적대로 성취하려고 하게 된다. 즉 화자는 청자(廳者)나 청중의 주의력(attention getting)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선 화제 지정(topic nomination)을 하고, 대화 전개(topic development), 화제 종결(topic termination)의 과정에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규칙을 사용한다. 이처럼 대화(對話, conversation)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구사될 때 자연스럽다. 

따라서 학습자가 구사를 위하여 문단을 외우는 경우,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암기해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장 전체와 문장 전체와 관계를 고려하면서 학습하기보다, 우선 문장의 중심이나 발화에 해당하는 부분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다시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있어서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객체에 의한 문단 암기법은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나타낸다면 대체와 대체와의 관계로 임시로 판단한 다음, 문단을 암기한 후, 이들의 실제 관계를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학습자들은 왜 임시로 대체와 대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첫 문장이 다음 문장을 기억해 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다음 문장을 기억해 낼 수 있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고서는 문단을 한꺼번에 외웠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대체와 대체와의 관계를 외울 수는 없지만, 이들의 관계를 자주 점검해 봄으로써 영어의 문단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문단의 형판은 다음과 같이 문장의 형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 1 = [주체1] + [대체1] + [보체1] + ... 

문장 2 = [주체2] + [대체2] + [보체2] + ... 

문장 3 = [주체3] + [대체3] + [보체3] + ... 

: 

: 

각 문장들의 관계는 대체발화들 간의 관계이며, 문단의 의미는 대체발화들의 집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문단이 암기된 후 문단의 의미는 다른 발화들로 자동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문장  발화제 1 문장[주체1][대체발화1][보체1]제 2 문장[주체2][대체발화2][보체2]제 3 문장[주체3][대체발화3][보체3] 

문단의 암기과정에서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기억해낼 수 있는 정보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문장이 암기되면 첫 번째 문장의 대체발화가 두 번째 문장의 대체발화를 우선 기억해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기억해낸다. 이와 같은 연속적 과정을 통해서 문단 전체는 암기되어진다. 즉 첫 번째 문장과 두 번 째 문장의 대체발화와의 관계는 요구(request ) - 반응(response) 관계인 셈이다. 

문단 전체가 암기된 후에는 대체발화가 실제발화로 자동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대체발화들의 순서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면 된다. 이처럼 대체는 문장에서 다른 객체와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문단에서 다른 문장들의 대체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문장에서 대체는 다른 객체들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문장을 습득할 수 있지만, 문단에서 대체들의 관계는 꼭 습득할 필요는 없다. 즉 문장에서의 대체가 다른 객체와의 관계를 `가로관계`라 한다면, 문단에서의 대체관계를 `세로관계`이다. 가로 관계는 암기하여할 튼튼한 관계이고, 세로 관계는 이해하여할 느슨한 관계가 할 수 있다. 

■ 대체 관계 

문장에서의 대체 관계 : 튼튼한 가로 관계 

문단에서의 대체 관계 : 느슨한 세로 관계 

보통 문장들은 의미적으로 시간, 공간, 원인과 결과, 기능 등의 관계를 갖고 있다. 객체에 의한 문단 암기학습법은 이러한 의미적 관계로부터 문단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구조적 관계를 통해서 문단을 암기한 후, 의미적 관계는 학습자가 스스로 알게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의미적 관계에 의한 문단의 암기는 수준 높은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객체에 의한 문단의 암기는 초보 학습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암기의 순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문단을 암기하게 된다. 이 학습의 순서는 다소 생소하게 생각되겠지만, 그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1. 문단을 선정한다. 

Most children are good language learners. They can learn a second language quickly and easily. Most adults, on the other hand, fi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difficult. They must study hard. It usually takes them a long time to learn a second language. Adults usually try to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 learn math. But children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 learn their first language. 

2. 문단 table 표를 작성한다. 

주체대체보체Most children are good language learners. Theycan learn a second languagequickly and easily.Most adults, on the other hand,find learning a second languagedifficult.Theymust study hard.  It usuallytakes them a long timeto learn a second language. Adults usuallytry to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learn math.But children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learn their first language. 

3. table 표를 이용하여 문단을 몇 번 읽는다. 

4. 암기 table 표를 작성한다. 

주체대체보체Most children are good language learners.  can learn a second language[                ] fi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 must study hard.   takes them a long time[                ] 

  try to learn a second language [                ] 

[                ] learn a second language[                ] 

[                ] 

5. 대체로부터 주체와 보체를 기억해낸다.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문단 table 표를 참고한다. 

6. 우선 세로관계로부터 문단의 전반적인 의미와 문장의 순서를 이해한다. 

7. 대체를 참고로 주체와 보체를 기억해낸다. 

8. 만약 초기학습자라면 문단에서 객체학습을 우선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대체표를 만들고, 대체표의 명사어를 참고로 기능어를 기억해낸다. 

<대체 표> 

주체 / 대체    / good language learners.    /a second language    /a second language    / hard.     / them a long time    / a second language     / a second language 

이때 주체를 보조적 참고 수단으로 함께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객체 table표> 

주체대체Most children         / good language learners.They        /a second languageMost adults, on the other hand,        /a second languageThey        / hard. It usually        / them a long time 

두뇌학습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등을 배우려면 일반적인 학문과는 달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학문은 이해를 통해서 학습의 목적이 달성되지만, 자전거나 수영 등을 익히려면 아무리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습득되지 않고, 반복 연습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달성된다. 즉 이러한 학습은 두뇌에서 회로가 발생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처럼 학습은 학습의 방식에 따라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학습과 두뇌의 습득을 위한 학습이 있을 수 있다.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학습을 간략히 `학습자학습`, 두뇌의 습득을 위한 학습을 `두뇌학습`이라고 부를 때, 언어의 암기학습은 두뇌학습에 해당될 것이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배우는 언어 학습은 학습자학습보다는 두뇌학습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학습자는 문장의 이해보다는 문장의 암기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문장을 이해한 후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한 후 이해하여야 한다는 방식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즉 문장은 학습자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암기한 두뇌가 가능하면 이해되도록 해주어야한다. 두뇌는 암기된 내용을 이해가 원활한 부분들로 나누어서 이들을 조립(make-up)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두뇌는 머릿속에서의 조립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두뇌의 회로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객체나 이원체는 학습자가 머릿속에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장난감 블록과 같이 균일하게 분리된 문장의 조각들인 것이다. 객체에 의한 암기학습법은 입력영어와 출력영어에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생산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학습자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집중하기보다 객체나 이원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주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암기된 객체나 이원체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들을 조합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문자영어보다 소리영어로 들린 객체나 이원체를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영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리영어의 단점은 기록과 같은 저장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문자영어는 소리영어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두뇌학습 

이해는 우뇌학습이며, 습득은 좌뇌학습이다. 두뇌가 할 학습을 학습자가 하면, 두뇌는 학습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두뇌에 회로가 발생되지 않는다. 

♠ 출력을 위한 입력영어 

영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영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객체나 이원체의 이해만으로도 입력영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어 학습을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원체는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원체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입력영어에서는 이원체 [fN-fN]의 내용을 객체 [fN]과 [fN]의 f-f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지만, 출력영어에서는 [fN-fN]의 내용을 [fN]과 [fN]의 N-N 관계로부터 생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쉽게 말하면 입력영어와 출력영어의 경로가 다르다. 

■ 이원체의 경로 

입력영어 : f-f 관계 → [fNfN] 

출력영어 : N-N 관계 → [fNfN] 

만약 학습자의 영어 학습이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이라면, 입력과정에서 출력을 고려한 학습을 하여야 한다. 입력 과정에서 한 문장을 이해하였다면 그 문장을 보지 않고 다시 말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영어의 문장을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기억을 할 수는 없다. 문장을 말하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때 객체와 이원체가 있으면 문장은 보다 쉽게 기억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객체와 이원체 단위의 내용을 두뇌로 보내주는 일을 하면, 두뇌는 객체나 이원체의 내용을 조합하여 문장을 기억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객체나 이원체의 내용을 잘 기억하여 두뇌에 보내주어야 하고, 보내준 다음에는 두뇌를 작동시켜 객체나 이원체를 조합하여 문장을 기억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뇌가 문장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내용을 자동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하나의 문장을 객체나 이원체 단위로 두뇌에 보내 준 후, 두뇌가 이들을 조합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자의 영어 학습이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해 학습보다 암기 학습에 더 역점을 두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하자면 언어학습은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되면 이해하기 쉽다는 시각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장의 이해는 학습자의 학습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에 회로를 만들어 주는 학습이 통해서 완성된다는 시각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학습자는 두뇌가 회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잠을 자고 난 다음날, 갑자기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잠을 자는 동안에 전날 기억들이 정돈되면서 자전거 타기의 해법을 찾게 되는데, 암기한 내용을 두뇌가 잠을 자는 동안에 회로를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객체나 이원체는 문장을 머릿속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두뇌가 사용할 모듈이며, 또한 이들은 입력영어와 출력영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입력영어보다는 출력영어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학습자의 기술을 위한 것이다. 

■ 의사소통을 위한 암기학습은 한 문장을 눈과 귀로 입력한 후 입으로 다시 입으로 말하는 학습을 함으로써 두뇌가 문장을 재정돈할 수 있다. 

♠객체에 의한 문단 암기 학습 

다음의 문단들은 암기를 위한 예문들이다. 학습자들은 대체를 보고 주체나 보체를 연상함으로써 문장을 암기할 수 있다. 대체로부터 주체나 보체를 기익해 내게 되면, 이번에는 주체나 보체로부터 대체가 기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부의 회화형 문단들은 객체 간의 관계보다 문장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회화형 문단은 각 문장의 대체 간의 관계에 보다 신경을 써서 문단을 암기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대체들의 관계를 봄으로써 문장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은 문자영어보다 소리영어로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즉 한 문장을 듣고 그것을 입으로 말해보는 과정에서 문장이 기억되어지기 때문이다. 

1. 

Most children are good language learners. They can learn a second language quickly and easily. Most adults, on the other hand, fi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difficult. They must study hard. It usually takes them a long time to learn a second language. Adults usually try to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 learn math. But children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 learn their first language.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훌륭한 언어 학습자들이다. 

그들은 제 2 언어를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 

반면에, 많은 성인들은 제 2 언어를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들은 보통 제 2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성인들은 보통 수학을 배우듯이 제 2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린이는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듯이 제 2 언어를 배운다. 

Most children [are good language learners.] 

They [can learn a second language] quickly and easily. 

Most adults, on the other hand, [fi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difficult. 

They [must study hard.] 

It [usually takes them a long time] to learn a second language. 

Adults [usually try to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 learn math. 

But children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 learn their first language. 

위의 문장을 암기한 후, 대체를 보고 주체나 보체에 들어갈 내용을 연상하여 보자. 

주체대체보체Most childrenare good language learners. [           ]can learn a second language[                   ][           ]fi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           ]must study hard.  [           ]usually takes them a long time[                   ] [           ]try to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                   ][           ]learn a second language the same way they[                   ] 

2. 

The use of the Internet is on the rise every year, and this creates many challenge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t도 Internet world is security or safety. Businesses, for example, need to make sure that their sites on the Internet are safe for their users. They need to know who e-mail senders are and whether information coming and going is correct. Most important, they should take measures to be certain that company secrets remain protected. Below are presented some methods that one business is using to meet this challenge. 

인터넷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보안과 안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기업체들은 인터넷에 있는 자신들의 사이트가 사용자들에게 안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e-mail 발송자들이 누구인지, 오고가는 정보가 정확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비밀이 보호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래에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 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The use of the Internet [is on the rise] every year, 

and this [creates many challenge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the Internet world [is security] or safety. 

Businesses, for example, [need to make sure that their sites] [on the Internet] are safe for their users. 

They [need to know who e-mail senders] [are and whether information] [coming and going] is correct. 

Most important, they [should take measures] [to be certain that company secrets] remain protected. 

Below [are presented some methods] [that one business] is using to meet this challenge. 

주체대체보체The use of the Internetis on the riseevery year,[             ]creates many challenges. [             ]is security[                  ] 

 [             ]need to make sure that their sites[                  ] 

[                  ][             ]need to know who e-mail senders[                  ] 

[                  ] 

[                  ][             ]should take measures[                  ] 

[                  ][             ]are presented some methods[                  ] 

[                  ] 

3. 

For their own benefit, companies have various ways of offering lower prices. One way of doing this is a trade discount. It is offered to the shops or businesses that buy goods on a large scale and sell them. There is also a quantity discount, which is offered to individuals who order large quantities of a product. The company gives a price break to these buyers because they help cut the costs of selling, storing, shipping, and billing. Finally, a cash discount is a lower price offered to people who pay in cash. 

회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 

그 중의 한 가지는 동업자간의 할인이다. 

그것은 대규모로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상점이나 사업체에 제공된다. 

양적 할인도 있는데그것은 많은 양의 제품을 주문하는 개인들에게 제공된다. 

회사들이 이런 구매자들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들이 판매, 저장, 선적, 광고의 비용을 삭감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금 할인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낮은 가격이다. 

3.  

For their own benefit, companies have various ways of offering lower prices. One way of doing this is a trade discount. It is offered to the shops or businesses that buy goods on a large scale and sell them. There is also a quantity discount, which is offered to individuals who order large quantities of a product. The company gives a price break to these buyers because they help cut the costs of selling, storing, shipping, and billing. Finally, a cash discount is a lower price offered to people who pay in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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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ir own benefit, companies [have various ways of offering lower prices.] 

One way of doing this [is a trade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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